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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おそらくご存じだと思いますが、銀河系辺境区開発計

画にもとづき、この太陽系内を通過する亜空間高速通路が建設

さ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お気の毒ですが、この惑星も取り壊し

予定に入っております。撤去は地球時間で 2 分以内におこなわ

れます。以上」そして主人公アーサー・デントは、大きな字で「パ

ニクるな （Don't Panic）」と書いてある一冊の案内書を手に、

銀河を旅することになる。これは 1977 年に初めて録音された、

ダグラス・アダムス（Douglas Adams）のラジオドラマ『銀河ヒ

ッチハイク・ガイド』の冒頭である。

COP30 を前に私たちが編んだこの雑誌のタイトルも、

そこからとってきた。このガイドがベレンという都市、そして国連

気候変動枠組条約締約国会議（COP）という長い道のりを理

解する一助となることを願っている。「ゴルディロックス惑星調

査委員会」の官僚たちにも感謝を込めて。彼らが地球の取り壊

しを見送ってくれているおかげで、私たちはこの雑誌を作ること

ができたのだから。

ダグラス・アダムスが「パニクるな」と提示したとするの

であれば、42 年後の 2019 年、グレタ・トゥーンベリは「恐怖を

感じてほしい」と提唱した。そのすぐ後に COVID-19 のパンデミ

ックが蔓延し、世界は混乱に陥った。人類は思わぬ猶予を与え

られその様を、委員会は相変わらず見守っている。今回ベレンで

新たな気候変動会議を参集する時には、10 年前に合意した「産

業化前に比べて地球平均気温上昇を摂氏 2°C 以下に抑える」

ことができるかを。

もし、ベレンでこの雑誌を持っている人に出会ったら、軽

く尋ねてみよう。 ひょっとして委員会の方ではないでしょうか、と。

その人がすぐに正体を明かさないようなら、COP30 味のアイスク

リームを一つ買ってあげればいい。わずかな授業料でヒッチハイク

の作法を学べるのなら、たとえ地球がいつか取り壊されるとして

も今よりも少しだけ心強くなれるから。

“아시다시피, 은하계 외곽 개발 계획에는 귀하의 항성계를 
통과하는 초공간 우회 도로 건설이 포함돼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귀하의 행성은 철거 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철거 절차는 지구 
시간으로 2분도 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구는 파괴된다. 알파센타우리 구청 게시판에 반세기 동안 붙어 
있던 공고를 무시하고, 돌고래들의 신호를 끝내 해독하지 못한 
대가로. 한편, 주인공 아서 덴트는 취재차 지구에 머물던 외계인 
친구 포드 프리펙트 덕에 히치하이킹으로 철거선에 오르게 된다. 
그는 커다란 글씨로 “침착할 것(Don’t Panic)”이라 적힌 
안내서 한 권을 들고 은하수를 여행한다. 이것이 1977년 처음 
녹음된, 더글러스 애덤스(Douglas Adams)의 라디오 드라마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의 도입부다.

COP30을 앞두고 우리가 만든 잡지의 제목도 
여기서 따왔다. 이 안내서가 벨렝이라는 도시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라는 긴 여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골디락스 행성 조사 위원회’의 관료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들이 지구 철거를 보류하고 있는 덕에 
우리가 이 잡지를 만들 수 있었다.

더글러스 애덤스가 “침착할 것”을 권했다면, 그로부터 
42년 뒤인 2019년, 그레타 툰베리는 “공포를 느껴야 한다”라고 
외쳤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멈추며, 인류는 
뜻밖의 유예 시간을 얻었다. 위원회는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 
이번에 벨렝에서 새로운 기후목표들을 모았을 때, 10년 전에 
합의했던 것처럼 “산업화 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C보다 현저히 낮게” 유지할 수 있을지를.

만약 벨렝에서 이 잡지를 들고 있는 사람을 마주친다면 

가볍게 물어보자. 혹시 위원회에서 나온 건 아닌지. 그가 쉽게 
정체를 밝히지 않는다면, COP30 맛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주자. 적은 수업료로 히치하이킹 법을 배운다면, 지구가 언젠가 
철거된다 해도 마음 한구석은 든든할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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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렝을 
맛보고 즐기는 법

ϕϨϯΛ
ຯわ͍ਚく͢ํ๏

Instituto Iacitata
Amazônia Viva

잉스찌뚜뚜 이아시따따 아마조니아 비바

ΝϬβοΜρΞρɻΝΛΰθθɻΛϗηニΛɻϭΜϭΚ

instagram @iacitata_

Tv. Padre Champagnat, 284 -Cidade Velha,Belém

이곳은 레스토랑 그 이상입니다. 벨렝의 음식

문화를 이어가는 작은 허브이자, 공동체

네트워크를 지지하는 공간이죠. 독성 물질과

농약을 쓰지 않은 재료만 사용하고, 접시마다

땅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원주민

지역, 킬롬볼라(Quilombola) 공동체, 가족농,

토지개혁을 위해 싸우는 이들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자리이기도 하지요.

͙͙͵ϥβρϢϬͮ͊͌࿫ે΅Θ௏͎ͬ ͊るɸϒ

ϥϬʹ৬ฅԺΘͪな͖ ও͛なψϏͭɷஊҩάϘϞ

ニοΜΘ͎ࢤる৑ॱͭΈ͈るɸೳ໽Ί༔֍෷࣪Θ

͚ࡹ༸ͥ྆͝ཤͱ͵ɷҭ࢓Θ͗ͦࡍΕな͊৬࢓

ͮͱ౑ஊͮਐͮʹ෷ࠍ͒ޝ·ΏΒͬ͊るɸઉू

຺ஊҩΊΦϦϬϕʑϢ (Quilombola) ಆଫɷڛ

Յଏೳڽɷ౑ஊջֲʹ׃ಅΈࢤԆͬ͝ ͊るɸ

t i p !
   버펄로 고기로 만든 프Frito do Vaqueiro

리투 두

바케이루 혹은 ‘탈식민 메뉴’라 불리는 메누 두

까페 데
Menu do Café Decolonial
꼴로니아우를 경험해보세요.

ωμώΚϦʑ೎ʹώϣρɻςɻϭ
Frito do Vaqueiro

ΚΪΝϦɷ́ͥ͵“ୡ

৥຺ஊϚニϞʑ ͶΒるϚニϞʑɻςɻΤώΠݷͮ”

ɻπ
Menu do Café Decolonial

άϦニΛΟɸ

Amazônia na Cuia
아마조니아 나 꾸이아
ΛϗηニΛɻσɻクΝΛ

instagram @amazonianacuia
Rua Domingos Marreiros, 851 -Umarizal, Belém

파라 주의 전통 음식을 제대로 맛보고 싶다면
이곳이 제격입니다. 특별한 꾸이아(Cuia)
나무 열매로 만든 그릇에 담긴 데구스따써웅
나 꾸이아(Degustação na Cuia)를
선보입니다. 브라질 무형 문화유산이기도 한
이 방식은 원주민의 기술과 파라의 음식 문화를
한데 이어줍니다.
パϢʑʹస౴྆ཤΘଫ͊ͥ͝ݤなΏ͢͸͙͙;ɸ
ಘนなクΝΛʟCuiaʠʹ ࡛࣫ͭΏΒͥبͱਗ਼Ώ
ΒるπΩβθή΢ϬɻσɻクΝΛʟDegustação
na Cuiaʠ͵ ɷϏϢαϤʹ຾ܔฅԺҥࢅͱΈే࿢
͛Βͬ͊るɸઉू຺ʹْक़ͮパϢʑʹ৬ฅԺ͒͸
ͮͪ ͱ༶͗߶͌ಘนなβθΝϤɸ

t i p !
   다양한 조합으로 나오는 테이스팅 메뉴.

친구들과 나눠 먹을 때 더 즐겁습니다.
ωϣΡʑΰϠϬ๘͑なοΝβοΜϬΩϚニϞʑɸ஢
؏ͮΰΠΛ͟ΒͶֵ͛͝ഏૼɸ

Point do Açaí
뽀잉치 두 아싸이

ϖΝϬρɻςɻΛήΝʑ

instagram @pointdoacaibelem

Boulevard Castilhos França, 744 -Campina

Rua Municipalidade, 897 -Reduto,Belém

벨렝을 찾는 이라면 꼭 들러야 할 곳입니다
.

여기서는 아싸이를 설탕 없이, 가장 전통적인

방식 그대로 맛볼 수 있습니다. 사이드로 생선,

통곡물, 저민 고기, 새우 등을 주문하면 지역의

식문화를 깊게 느낄 수 있지요.

ϒϥϬΘ๗ΒるなΏඛ͠཮ͧجΐͥ͊βϖμρɸ

͙͙ͭ͵ࠪ౳ΘՀ͎͠ ɷస౴డな๊์ͣʹ΄΄ͭ

ΛήΝʑΘֵ͝·るɸڒɷળླྀࠁ෷ɷഩ੻ΐ೎ɷΡ

όなͯΘҭॶͱநฅ͟ΒͶɷஊҩʹ৬ฅԺΘҭ

૗৿͕͞ׯΏΒるɸ

t i p !
   북부 브라질 전통 그대로 아싸이를

무가당으로. 흰색 아싸이나 바카바 같은 변형된

아싸이도 꼭 시도해보세요.

ϏϢαϤ๷෣ʹస౴డな྆ཤͣʹ΄΄ʹ຾౳Λ

ήΝʑɸഥ͊ΛήΝʑΊ௚͊͝ωϣΡʑΰϠϬʹ

ωΤωΈ͢ ͸ͬ͝ࢹ ΅ͬ΁͊͝ɸ

Box da Lúcia
벅씨 다 루시아

ϕμクΰɻιɻϤΰΛ

Rua do Una esquina com a rua dos bancários, 12, TelégrafoVer-o-Peso,Boulevard Castilhos França, 234 -Comércio

벨렝의 유명한 베르우뻬주(Ver-o-Peso)
시장에서 음식을 만드는 여성들, 일명
보이에이라스(boieiras)의 맛을 그대로
전해주는 곳입니다. 루시아 토레스 셰프가
운영하는 두 가게는 시장 안팎에서 영업 중이며,
집밥 같은 따뜻한 맛을 제공합니다.
ϒϥϬʹ໇෷࢟৑ϭΠϦɻϓʑηʟVer-o-Pesoʠ
ͭ࿶Θ৹る͌ ॾ੎ͥ ʫͧϕΝΡΝϢβʟboieirasʠʬ
ʹຬΘֵ͝·るరɸϤΰΛɻρʑϥβΰΠώ͒ओ
͒͗るర͵࢟৑ʹ஡ͮ֋ͱ͈ΐɷͯ ͧΏΈՅఆ྆
ཤʹΎ͌ なԶ͑΅ʹ͈るຬΕ͊Θֵ͝·るɸ

t i p !
   생선, 새우, 게가 어우러진 진한

마
Mariscada
리스까다를 추천해요.

೮ޭなʫϗϣͥͩ΄ɷΡόɷΤニ͔͒΋ͩͮ٤ڒ
βΤʑι

Mariscada

ʬ͒ ͐͟͟·ɸ

02

01

03

04

낯선 곳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맛집과 즐길거리를 체크하는 것. 벨렝에서 나고 자란 

따이나 바하우가 벨렝의 맛집과 즐길거리를 소개한다. 

이것만 알면 벨렝과 친해지는 건 시간문제!

�る͍ち͹Μͷํ๏͸ʁ͡ײ஌Β͵֗Λ਎ۙʹ͙ͬͱݟ

ͦΕ͸、͓ ͢͢Ίͷళͱָ͍͠εϙοτΛνΣοΫ͢る͜ͱɻ�

ϕϨϯੜ·ΕϕϨϯҭちͷλΠφɾόϋ΢が、ͱ͓͖ͬͯͷ

άϧϝͱΞΫςΟϏςΟΛ঺հ͢るɻ�͜Ε͑͞஌͍ͬͯΕ͹、

ϕϨϯͱ஥ྑくなるͷ͸࣌ؒͷ໰୊ʂ

photo
©

A
lfonso

C
astro

TAINÁ BARRAL
따이나 바하우 ♥θΝσ·ωψΟ

TOUR GUIDE

벨렝의 구아마강(Rio
Guamá) 연안에서 나고 자란
언론인이자 커뮤니케이터,
문화기획자. 꾸이아

문화협회(Associação
Cultural Na Cuia)를
이끌며 환경정의, 인권,

커뮤니케이션의 민주화 등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고 있다.

ϒϥϬʹΩΛϗʑએʟRio
Guamáʠʹ ΁ ΐͮͭਖ਼΄ΒҪ
ͩͥαϜʑσϣβρͭ ΐ͈ɷά
ϘϞニΪʑθʑɷฅԺਐྥֳ
ࣽɸクΝΛฅԺڝծʟAsso-
ciação Cultural Na Cuiaʠ
Θ཭͊ɷڢ׽੖٘ɷਐݓɷͣ ͝
ͬάϘϞニΪʑΰϠϬʹ຺ऐ
ԺΘοʑϗͮ͝ ͥϐϦαΠク

ρΘओ͒͗ͬ͊る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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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 Emílio Goeldi
& Bosque Rodrigues

Alves
에밀리오 고엘지 박물관 & 호드리게스 알베스 숲

ΡϘϣΣɻέΡϤαഡ෷ؔ&ϔςϣΫβɻΛϤϒβʹৼ

instagram @museuemiliogoeldi /@prefeiturabelem

도시 한복판에서 아마존의 생태를 깊게 체험할

수 있는 두 장소입니다. 고엘지 박물관에서는
지역의 동식물과 문화를 다루는 전시를 만날 수

있고, 호드리게스 알베스 숲은 산책로와 역사적인
정원이 어우러져 있어 도시를 벗어나지 않고도

숲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줍니다.
ో࢟ʹਂΙ஡ͭΛϗηϬʹਖ਼ଳΘ৿͕ଫͭׯ

͓る 2 ͪʹβϖμρɸέΡϤαഡ෷ؔͭ͵ஊҩ

ʹಅ৥෷ΊฅԺΘѸ͌య࣑͒ݜΏΒɷϔςϣΫ

βɻΛϤϭΠβʹৼ͵༞ฯಐͮྷ࢖డなఆӿΘ

ඈ͎ɷ֔ ΘཪΒͮ͠Έৼʹ஡ͱ͊るΎ͌なػ෹

ΘຬΕ͎る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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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enal das
Amazônias

아마조니아 비엔날레

ΛϗηニΛɻόΡϬσʑϥ

instagram @bienalamazonias

아마존과 카리브 지역 8개국, 74명의 예술가와

예술 단체가 모이는 대규모 전
시입니다. ‘이주’

‘기억’ ‘자연과 문화의 관계’ 등의 주제를 통해,

아마존이 단순한 숲이 아니라
살아 있는 역사이자

현재임을 보여줍니다. 2025년 11월 30일까지

무료로 열리며, COP30을 찾는 이들에게는 꼭

들러야 할 문화적 경험이 될
것입니다.

ΛϗηϬΊΤϣϏஊҩ 8 Ώɷ74͑ࠀ͑ ໇ʹΛʑ

οΜβρ͒ि͌ୄك໘なࡊࠀయɸʫҝಅʬɷʫل

ԮʬɷʫࣔલͮฅԺʹؑ܋ʬͮ ͊ͩͥοʑϗΘ௥͞

ͬɷΛϗηϬ͒୬なるৼͭ͵な͕ Έਖ਼͓ଐ͗ͬࠐ

͊るྷ͈ͭ࢖ΐ͈ͭࡌݮる͙ͮΘ࣑͟య࣑ͮな

ͩͬ ͊るɸ2025 ೢ 11݁30೑΄ͭֆ࠲ɷ೓৑຾྆ɸ

COP30Θ๗Βるਐʎͱͮͩ ͬ͵ඛݜʹฅԺଫ

なるͦΓ͌ͮݤ 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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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que Estadualdo Utinga Camilo
Vianna
우칭가 주립공원

ΟκϬΥप཮ީӿ

instagram @parquedoutingabelem

도심 속에서 모험과 자연을 동시에 느끼고
싶다면 꼭 들러야 할 곳입니다. 자전거 대여,
튜브 타기, 암벽 등반 등 다양한 야외 활동을
할 수 있고, 주말이면 지역 특산품을 만날 수
있는 생물다양성 장터도 열립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 공원은 단순히 여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을 넘어 아마존 생태계를 가까이서 만나는
배움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ʹ஡ͭ๬ࣔͮݢલΘಆࣉͱଫ͊ͥ͝ݤなΏɷඛ͠๗Βͥ͊৑ॱɸࣔ వࣿʹϥϬθϤɷκϞʑϏ༞͹ɷϦμククϢΝϘϬΩなͯԭ֋׃ಅ͒๘෈ͭɷ़ມͱ͵ஊҩಘࢅඹͱॗծ͎るɷਖ਼෷ଜ༴੎ʹ࢟৑Έֆ͑Βるɸçส۝ޟͱࢣః͛Β͙ͥʹީӿ͵ɷ؊ިʹβϖμρΘ௏͎ͬ ɷΛϗηϬਖ਼ଳܢΘ؏ۖͭݜる͙ͮ͒ͭ るֳ͓͹ʹ৑ͭΈ͈る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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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a do Chocolate daDonaNena
도나 네나의 초콜릿 집

ςσɻφσʹκϠάϥʑρψΟβ

instagram @filhadocombu

아마존에서 직접 재배한 카카오로 만드는100퍼센트 유기농 수제 초콜릿을 만날 수 있는곳입니다. 주인장 도나 네나(Dona Nena)의숲 브리가데이루(Brigadeiro·브라질식 초콜릿디저트)로도 유명한데, 맛만큼이나 도나의 따뜻한환대가 인상 깊습니다. 섬에 직접 방문할 수도있고, 벨렝 시내 매장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ΛϗηϬͭௗ੽࠼ഐͥ͝ΤΤΣ͑Ώ࡛るɷ100%ΣʑΥニμクʹओ࡛ΐκϠάϥʑρΘຬΕ͎るਐػβϖμρɸ໇෷͵ΣʑσʑʹςσɻφσʹৼϏϣΥπΝϦʟϏϢαϤ෦κϠάϥʑρπίʑρʠͭ ɷຬΈ͛る͙ͮな͒ΏɷԶ͑͊Έͬ な͝ΈҶূͱ࢏るɸάϙϏ౞ ϒͮϥϬ࢟ಷͱరห͈͒る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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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as de
Aparelhagem

페스타스 지 아파레랴젱
ώΠβθβɻαɻΛパϥϣϜʑαΠϬ

instagram @crocodilotudaoofc /@rolesporbelem

벨렝의 변두리에서 시작된 큰 규모의 파티
문화입니다. 눈부신 조명과 폭죽, 미래적인 무대
장치, 그리고 강렬한 음향이 어우러져 밤을
압도합니다. 악어나 버펄로 같은 동물 모양의
무대 위에서 DJ가 연주를 시작하면, 처음 온
사람도 그 규모와 에너지에 넋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주 열리는 만큼, 주간 일정표나 공식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면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ϒϥϬߨ֋͑Ώീলͥ͝ୄ͓なパʑοΜฅԺɸ́
ͶΌ͊ভ້ΊՓՍɷۖ ອཏなβοʑα૴஑ɷڤ
ྺなήΟϬς͒໴ΘѶ౔͟るɸϨニΊωμώΚϦ
ʑΘ͑ͥͯͩ ͥβοʑαδμρʹ஡ͭDJ͒ϐϥ
ΝΘ࢚·ΒͶɷ॰·ͬ๗ΒるਐΈͣʹβΪʑϤͮ
ΡφϤΧʑͱһ͓ࠍ΄Βる͵ ɸ͠ຓ़ֆ͛࠲Βͬ
͊るʹͭɷ़ ؏βΪαϞʑϤΊީࣙΝϬβθΩϢ
ϙΘκΠμク͟ΒͶ؃୬ͱࡽՀͭ る͓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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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á na Ilha
보아 나 일랴

ϕΛɻσɻΝϣϜ

instagram @boanailha

Furo da Paciência, Ilha do Combu

(주로 주말에 영업 | ऐͱ़ມͱӣڽ )

벨렝강 건너 꼼부섬(Combu Island)에 자리한

가족 식당입니다. 강을 건너는 짧은 배 여행으로

시작해, 아마존 강변의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음식을 즐길 수 있지요. 따뜻한 환대 속에서 전통

음식을 맛보거나, 강에 몸을 담그고 열대 과일로

만든 상큼한 음료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작은 휴양지 같은 경험을 선사합니다.

ϒϥϬએޯ͌ʹάϬϏ౞ʟCombu Islandʠͱ͈

るՅଏܣӣϥβρϢϬɸ୶͊તཾΘֵ͝Ιͦޖͱ

͵ɷΛϗηϬએؘʹΌͩͥΐͮ ͥ͝คҐػʹ஡ͭ

྆ཤΘק೰͟る͙ͮ͒ͭ る͓ɸԶ͑なΈͬ なͮ͝

ͱస౴྆ཤΘຬΕ͊ɷએͱଊΘ৾ͥ͝ΐɷρϦڛ

ύΤϤώϤʑν ςʹϣϬクΘҼΙͦΐͮ ɷͧ ΍ͩ ͮ

ͥ͝ϣηʑρػ෹ΈຬΕ͎るɸ

t i p !
   바나나잎에 감싸 구운 민물고기 땀Tambaqui

바끼.

부드럽고 깊은 풍미가 압도적입니다. 벨렝 시내

꽁
Condor
도르 지역, 베

Bernardo Sayão Avenue
르나르두사이앙 아베니에 있는

후
Ruy Barata
이바라타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

ωσσʹ༼ͭ฾΅ফ͓ͱͥ͝୳ਨڒθϬωΦ
Tambaqui

ɸ๘

͑ͭ ΄ͩ ΐͥͮ ͥ͝ ͱѶ౔͛ΒるɸϒϥϬ࢟ಷ΅ࢨ

άϬςϤ
Condor

ஊ۝ɷ�ϒϤσϤςɻήΝΛΣϬ௥ΐʹ

ώ
Ruy Barata

ΝɻωϢθત஠৑͑Ώતͭెͩͬ ͙͕ߣ ͮ͒ͭ

る͓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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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inda Restaurante
고빙다 헤스토랑치

έϭΜϬιɻϑβρϢϬκ

instagram @govindarestaurante

Rua dos Mundurucus, 1800 -Batista Campos,Belém

인도 요리와 아마존의 풍미가 만난, 채식·비건

위주 식당입니다. 다양한 뷔페식 메뉴가 준비되어

있고, 육류를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마존

요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ΝϬς྆ཤͮΛϗηϬʹ෦ຬ͒ॗծ͌ɷϒαθϣ

ΛϬɻϭΜʑΥϬ஡৷ʹϥβρϢϬɸωΝΦϬΩܔ

ࣙͭϚニϞʑΈ๘෈ɸ೎Θ৬Ϳな͊ਐͭ ΈΛϗη

Ϭ྆ཤΘຬΕ͎るمौな৑ॱɸ

t i p !
   파라 지역 전통 요리인

마니쏘바(Maniçoba)의 채식 버전. 카사바

잎을 갈아 4~7일 동안 푹 끓여야 완성되는

요리인데, 깊은 풍미가 살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채식 버전의 아마존 요리를 제대로 맛볼 수 있는

여러 선택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パϢʑస౴ ʫʹϗニζωʟManiçobaʠʬʹ ϒαθ

ϣΛϬ൘ɸΦϜμήωʹ༼Θ͟ΐͪͼ͝ɷ਷೑͑

Ιͦԛ৿͊ຬΕ͊ɸͣࠍࣺͬ͗ ʹଛͱΈϒαθ

ϣΛϬޯ͗ʹΛϗηϬ྆ཤ͒ृ࣫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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暑

벨렝과 파라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가 바로 까
Carimbó
림버입니다.

이곳에서는 원주민 문화와 아프리카,
유럽 문화가 한데 얽혀 춤과 음악,
풍습으로 이어져왔습니다. 꽃무늬 치마가
원을 그리며 휘날리고, 북소리가 땅을
울리면, 이 축제의 원 안으로 들어가보세요.
함께 손뼉을 치고 몸을 흔들다 보면,
까림버가 단순한 공연이 아닌 살아 있는

문화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ベ
レ
ン
と
パ
ラ
ー
地
域
を
代
表
す
る

伝
統
文
化
で
あ
る
カ
リ
ン
ボ
ー

C
arim

bó

︒
先

住
民
︑
ア
フ
リ
カ
︑
ヨ
ー
ロ
ッ
パ
の

文
化
が
絡
み
合
い
︑
踊
り
や
音
楽
が

習
俗
と
し
て
受
け
継
が
れ
て
き
た
︒

花
柄
の
ス
カ
ー
ト
が
円
を
描
く
よ
う

に
舞
い
︑
太
鼓
の
音
が
地
を
震
わ
せ

る
︒
輪
の
中
に
入
っ
て
手
を
た
た
き
︑

体
を
揺
ら
せ
ば
︑
カ
リ
ン
ボ
ー
が
生

き
て
い
る
文
化
で
あ
る
こ
と
を
感
じ

る
だ
ろ
う
︒

ベ
レ
ン
は400

年
以
上
の
歴
史
を

誇
る
が
︑
そ
の
起
源
は
先
住
民
に
あ

る
︒
ト
ゥ
ピ
ナ
ン
バ

Tupinam
bá

な
ど
の
先
住
民

共
同
体
が
暮
ら
し
て
い
た
こ
の
土

地
は
︑
﹁
マ
イ
リ

M
airi

﹂
と
呼
ば
れ
て
い

た
︒
植
民
者
が
来
る
は
る
か
前
か
ら

人
々
が
集
ま
っ
て
暮
ら
し
て
い
た

場
所
で
あ
る
︒
今
日
で
も
ベ
レ
ン
の

あ
ち
こ
ち
に
先
住
民
の
存
在
を
感

じ
る
こ
と
が
で
き
る
︒
言
語
や
儀
礼
︑

生
活
様
式
は
︑
都
会
や
農
村
に
未
だ

残
っ
て
お
り
︑
食
文
化
や
音
楽
︑
日

常
生
活
の
中
に
も
そ
れ
ら
の
痕
跡

を
見
る
こ
と
が
で
き
る
︒

ブ
ラ
ジ
ル
国
旗
を
よ
く
見
る
と
︑

﹁
秩

O
rdem

e
Progresso

序
と
進
歩
﹂
の
帯
の
上
に
︑
離

れ
て
輝
く
星
が
あ
る
︒
こ
れ
は
パ

ラ
ー
州
を
象
徴
し
て
お
り
︑
ブ
ラ

ジ
ル
の
26
州
と
1
連
邦
区
を
表

す
27
の
星
の
中
で
︑
唯
一
離
れ

て
輝
い
て
い
る
︒
ア
マ
ゾ
ン
の

入
り
口
で
あ
りC

O
P30

の
舞
台

と
な
る
こ
の
地
が
特
別
で
あ
る
こ

と
が
わ
か
る
︒

COP30을 계기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지만, 벨렝은 사실 늘 수백만
명의 사람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매년
10월 열리는 시

Círio de Nazaré
리우 지 나자레에는 약

250만 명이 모여드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행사 중 하나입니다.

COP30Θ͓ͩ͑͗ͱࡊࠀడなந໥Θ

ि·ͬ͊るϒϥϬͦ͒ɷ࣫ ͵͙ʹ֔͵

ຓೢ਷ඣວΈʹਐʎ͒๗Βるో͈࢟ͭ

るɸຓೢ 10݁ͱߣΕΒるΰ
Círio de Nazaré

ʑϣΣɻαɻ

σίϥʑ͵͐Ύͣ 250ວਐ͒ि͌ɷ੅

ցୄ࠴ʹनݱͮࣁߣڪΕΒͬ͊るɸ

벨렝은 ‘강 위의 제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벨렝을
이루는 39개 섬 면적이
행정구역상 벨렝 전체 면적의

60퍼센트를 넘죠. 강섬과
바다 섬이 함께 공존하는데,
그중에는 꼼

Combu
부, 꼬

Cotijuba
티쥬바,

모
Mosqueiro
스께이루, 까

Caratateua
라따떼우아

같은 잘 알려진 섬들도 있지요.

ϒϥϬ ʫ͵એʹ΁ ΐͮʹ֔ʬͭ

͵な͕ ʫએʹ৊ʹ܅౞ʬͮ ͩݱ

ͬΈΎ͊ɸϒϥϬΘな͟ 39 ʹ

౞ʎ͵ɷ࢟ ҩળଫʹ 60% ҋ

৊Θઋ·ͬ͊るɸએʹ஡ʹ౞

ͮտʹ౞͒ڛକ͝ɷͣ ʹ஡ͱ

͵άϬϏ
Combu

ɷάοΜαϞω
Cotijuba

ɷϛβ

ΪΝϦ
Mosqueiro

ɷΤϢθοΟΛ
Caratateua

ͮ͊ͩͥɷ

Ύ͕ உΏΒͥ౞Έ͈るɸ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베
Ver-o-Peso
르우뻬주는

아마존의 맛과 향, 음악과 이야기로
가득한 감각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전통
음식과 약초, 기념품을 만날 수 있는
시장 구석구석에는 벨렝 사람들의 삶이

새겨져 있습니다.

ฅԺҥࢅͱΈࢣః͛Βͬ͊るϭΠϦɻ

ϓ
Ver-o-Peso

ʑη͵ɷΛϗηϬʹຬΊ߰ΐɷ

ԸֵΊ෷ޝΘഺͭ͞ׯる͙ͮ

͒ͭ る͓౑ஊͦɸస౴྆ཤΊ

໽૯ɷ͐ ౑ࢅΈ๘෈ͭɷ࢟ ৑

ʎͱϒϥϬۮʹ

ਐʹุΏ͒͝

Βͬ΄߾ ͊るɸ

벨렝을 대표하는 아이스크림

가게 까
Sorveteria Cairu
이루는 늘 독창적인

맛으로 유명합니다. 이번에는
COP30을 맞아 특별한 조합을
만들었다고 해요. 피스타치오,
브라질너트, 꾸푸아수 잼이
어우러진 ‘COP30 맛’
아이스크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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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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ル
は
︑
い
つ
も
独
創
的
な

フ
レ
ー
バ
ー
で
知
ら
れ
て
い
る
︒
今

回C
O

P30

を
開
催
す
る
に
あ
た
り
︑

特
別
な
フ
レ
ー
バ
ー
の
組
み
合
わ
せ

を
創
作
︒
ピ
ス
タ
チ
オ
︑
ブ
ラ
ジ
ル
ナ

ッ
ツ
︑
ク
プ
ア
ス
の
ジ
ャ
ム
が
合
わ
さ

っ
た
﹁C

O
P30

味
﹂
だ
︒

ベ
レ
ン
の
人
々
は
︑
都
市
の
地
下
に
巨

大
な
蛇
の
霊
が
眠
っ
て
い
る
と
信
じ
て

い
る
︒
そ
の
名
は
ボ
イ
ウ
ナ

Boiúna

︒
頭
は
セ

ー
大
聖
堂

Sé
C

athedral

︑
胴
体
は
ナ
ザ
レ
聖
堂

Basílica
de

N
azaré

ま
で

伸
び
て
い
る
と
い
う
︒
こ
の
蛇
が
目
覚

め
る
と
︑
ベ
レ
ン
は
洪
水
に
呑
み
込
ま

れ
て
沈
ん
で
し
ま
う
と
伝
え
ら
れ
て
い

る
︒
先
住
民
の
神
話
と
ナ
ザ
レ
祭

C
írio

de
N

azaré

が
結

び
つ
い
た
物
語
で
︑
人
々
は
祭
り
の
行

列
で
使
わ
れ
る
ロ
ー
プ
に
︑
こ
の
ボ
イ

ウ
ナ
を
眠
ら
せ
続
け
る
力
が
宿
る
と
信

じ
て
い
る
︒

벨렝은 브라질 역사상 최대 민중 혁명 중 하나인

까
Cabanagem
바나졩의 무대였습니다.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인,
원주민, 주민 공동체가 주축이 되어 도시를 장악했고,
심지어 당시 주지사가 총독궁 앞에서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ϒϥϬ͵ϏϢαϤ࢖৊ڀୄ࠴ʹ຺षֲ່ɷΤωσαΠϬ
Cabanagem

ʹ෠ୃ͈ͭͩͥɸ౒ྱͮͬ͝ ࿅Β͙ͬΏΒͥΛώϣΤܢʹ

ਐʎɷઉू຺ɷஊҩڛಆଫ͒஡৷ͮなͩͬ ో࢟Θঝѯ͝ɷ

౭ࣉʹपஉ͒ࣁ૬ಙٳహયͭࡱ֍͛Βる݂ࣁΈ͓ͥنɸ

브라질 국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질

Ordem e Progresso
서와 진보’가 적힌 띠 위쪽에 홀로
떨어져 있는 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파라주를 상징하는 별입니다.
브라질의 26개 주와 1개 연방구를
뜻하는 27개의 별 중, 유일하게 따로
떨어져 빛나는 별. 아마존의 관문이자
COP30의 무대가 되는 이 땅의
특별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도에 가까운 도시답게 벨렝에선

고온다습이 일상입니다. 평균
기온은 24°C에서 32°C 사이.
그러니 가벼운 옷과 물병, 그리고
흐르는 땀을 기꺼이 받아들일

마음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ಐͱۖ͊֔ɷϒϥϬͭ͵߱Զଜ

͈ࣧͭるɸฌػۆԶ͵ 24˚C ͑Ώ

32˚C ͈ͭるͥ·ɷഩओʹ෭ΊҼ

྆ਨʹ१ඈΘ͝ɷଜྑʹ׹Θ͕͑

͙ Θͮ֫͝ޘΎ͌ ɸ

벨렝은 4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데, 그 뿌리는
원주민 공동체에 있습니다. 뚜

Tupinambá
피남바 등 원주민

공동체가 살던 이 땅은 본래 ‘마
Mairi
이리’라 불렸습니다.

식민주의자들이 오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던

터전이지요. 오늘날에도 벨렝 곳곳에는 원주민의
존재가 살아 있습니다. 언어, 의례, 삶의 방식이
도시며 시골에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음식과 음악, 생활
속에서 그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파라에서 가장 자주 들을 수 있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에
ÉGUA
구아’입니다. 브라질 다른

지역에서는 ‘암말’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감탄사처럼 쓰입니다. 놀람, 기쁨, 좌절… 억양과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죠. 이곳에 머물면서 수도
없이 듣게 될 테니 놀라지 마세요.

パϢʑͭ࠴ΈΎ͕ ࣓ͱ͟るݱ༼ ʫ͵ΡΩΛ
ÉGUA

ʬɸϏ

ϢαϤଛஊҩͭ ʫ͵ࢾംʬΘҖຬ͟る͒ɷ͙ ͙ͭ

ͬͮ͝༽ݱʹ୭ׯ͵ …͹ɷཕ୻اɷ͓ڸΕΒるɸ࢓
ΝϬρφʑΰϠϬΊฅືͱΎͩ ͬҖຬ͒พΕるɸ͙ ͙ͱଷ͝ࡌ

ͬ͊る؏ɷԼ౐Έ࣓ͱ͟るͦΓ͌ ɸ

벨렝 사람들은 도시의 땅속에 거대한 뱀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뱀의
이름은 보

Boiúna
이우나. 머리는 세

Sé Cathedral
대성당에 있고, 몸통은 나

Basílica de Nazaré
자레 성당까지 뻗어 있다고

하지요. 이 뱀이 깨어나면 물이 도시를 삼켜 벨렝은 홍수에 잠긴다고 전해집니다.
원주민 신화와 시

Círio de Nazaré
리우 지 나자레가 얽힌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축제 행렬에서

사용되는 밧줄이 바로 이 보이우나를 계속 잠들게 하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벨렝 트리비아 ϕϨϯ �� ͷ෺ޠ

라틴
아메리카
최대의
야외 시장
베르우뻬주
ϢοϬΛϚϣ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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ベ
レ
ン
の
地
下
に
眠
る
巨
大
な
蛇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신앙의 행렬

੅ցడͱ໇߱͊ৱྸߣʹڹ

원주민의 땅에 자리한
400년 고도

ઉू຺ʹ౑ஊͱ஖͑Βͥ

400ೢʹో࢟

브라질 국기 속
따로 빛나는 별

ϏϢαϤسࠀͱ

و͕ ҭͪʹ੒ 섬으로
이루어진 도시
౞ʎ͑Ώなるో࢟

알면 더 잘 볼 수 있고, 잘 보면 더 좋아하게 되는 법. 

알면 알수록 흥미로운, 벨렝에 관한 열한 가지 사실.

஌Ε͹ܠ৭がҧͬͯ͑ݟ、ΑくݟΕ͹΋ͬͱ͖޷ʹなるɻ

஌Ε͹஌る΄Ͳʹڵຯが༙͍ͯくる、ϕϨϯΛΊ͙る �� ͷ෺ޠ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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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과  저항의 
브라질 포르투갈어

ੜଘͱ఍߅ͷ
ϒϥδϧϙϧτΨϧޠ

브라질에서 쓰이는 포르투갈어는 다른

나라의 포르투갈어와는 조금 다릅니다. 유럽,
원주민, 아프리카 문화가 오랜 시간 뒤섞이고
충돌하며 만들어졌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단순한 ‘섞임’이라기보다, 지워지게 될 역사를
거부하며 이어져온 언어의 투쟁이었습니다.
아프리카계 브라질 사상가 렐리아

곤
Lélia Gonzale
잘레스는 이를 ‘쁘레뚜게스(Pretoguês)’라고
불렀습니다. ‘쁘레뚜(preto, 흑인)’와

‘뽀르뚜게스(Português, 포르투갈어)’를 합친
말이지요. 그는 이 언어가 살아 있는 언어라고
했습니다. 리듬과 억양, 어휘 속에 아프리카의
흔적이 여전히 숨 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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ϥϣΛɻέ
Lélia Gonzalez

Ϭήϥβ͵͙ΒΘʫϐϥρΫβʟPre-
toguêsʠʬͮ ਐʠʬͮࠄΙͦɸʫϐϥρʟpretoɷ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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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NO THOMAZI 
ZANETTE

브루누 토마지 자네치 ♥
ϏϤʑχɻρϗαɻίφμκ

TOUR GUIDE

기후정의 활동가. 브라질의
‘미래를 위한 금요일’인 에꼬
뻴루 끌리마(Eco Pelo

Clima)에서 조직가로, 브라질
청년 기후변화 콘퍼런스

(LCOY Brazil)에서 대표와
코디네이터로 활동했습니다.
ಅՅɸϏϢαϤ׃ʹ੖٘ަػ
൘ʫອཏʹͥ·ʹۗ༲೑ʬͭ
͈るΡάɻϓϦɻクϣϗʟEco
Pelo Climaʠʹ ΣʑΥσΝί
ʑɷϏϢαϤऌࣽަػพಅծ
ʟٛLCOY Brazilʠʹ ୂඬͮ

άʑπΜφʑθʑΘຼ·͓ͬ
΄ͥ͝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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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어디서든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인사예요.
간단하지만 예의를 차린 표현입니다. 공식적, 비공식적
자리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ϏϢαϤʹ͊ͥる͙ͮΓͭ ࣓ͱ͟る͈͊͛ͪɸΰϬϐϤ

ͭவೞなඬݮ͵ɷώ΢ʑϗϤͭΈΤαϞΛϤͭΈ͎࢓るɸ

오브리가두 오브리가다

O
ΣϏϣΥς

brigado | O
ΣϏϣΥι

brigada

고마움을 전하는 말입니다. 남성이면 ‘오브리가두’,
여성이면 ‘오브리가다’. 발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고마운 마음은 언제나 통합니다.
ɸஆ੎͵ΣϏϣΥςɷॾ੎༽ݱΘస͎るͧࣈػʹࣾׯ

͵ΣϏϣΥιɸീԸ͒שᘰͭな͕ͬ Έ͈ΐ͒ͮ͌ ػʹ

ඛ͠సΕるɸ͵ͧࣈ

옹지 피까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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ώΜΤ
ca ___?

“○○는 어디에 있나요?”를 묻는 표현이에요.
호텔(o hotel 우 오떼우), 화장실(o banheiro
우 방녜이루), 맛집까지, 궁금한 곳을 빈칸에 끼워 넣어
쓰면 됩니다.
ʫ○○͵͙ͯͭ͑͟ ?ʬΘͥ͠ͳるඬݮɸϔοϤ

(o hotel:ΟɻΣοΟ )ɷρΝϥ (o banheiro:ΟɻωϬ

φΝϤ )ɷ͈ る͊͵ΩϤϚరなͯɷ○○ʹ஡Θ೓Βଵ͎

༸͓ͭるɸ࢓ͬ

나웅 팔루 뽀르뚜게스

N
σ΢Ϭ
ão f

ώΚϦ
alo p

ϖϤρΫβ
ortuguês

“포르투갈어를 못해요.” 솔직하고 유용한 표현이지요.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친절하게 다가오고,
몸짓과 웃음으로 대화를 이어가려 할 겁니다.
ʫϖϤρΥϤޝ͵࿦͡΄͡Ιʬɸͮ ͬΈ੖ௗͭลཟなඬ

ɸ͙ݮ ͌స͎るͮਐʎ͵ਉ੻ͱ੽ͬ͝ ͕Βͬɷ਋ͼΐΊ

঵ͭآάϘϞニΪʑΰϠϬΘͮ Γ͌ ͮ͝ ͕ͬ Βるɸ

께루 뻬질 뽈 파볼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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ώΚϭ΢ʑ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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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나 카페에서 주문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걸로 부탁드려요”라는 뉘앙스로, 정중하면서도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ϥβρϢϬΊΤώΠͭ நฅ͟る͓ͮͱ͌࢓ɸ

ʫ͙Β͕ ͦ͛͊ʬͮ ͊ ニ͌ϞΛϬβͭɷவೞ͑ͪेΏ͑͊ɸ

꽌뚜 꾸스따

Q
クΛϬ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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クβ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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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나가게,혹은택시에서자주쓰게될
표현입니다. “이거 얼마예요?”라는 뜻으로, 여행할 때
기본 생존 문장이지요.
ʫ͙Β͊ Ώ͕ͭ ͟ ？͑ʬͮ ͊͌ɷ࢟ ৑Ίరɷθクΰʑなͯ

るɷཾ͎࢓ͭ ງώϥʑγɸةʹͭ

그레비 글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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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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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후파업’이라는 뜻이에요.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이 주도하는 전 세계
청소년 기후행동이 벌이는 행진입니다. 벨렝에서도
COP 기간인 11월 14일에 행진이 있을 거예요.
ʫΩϦʑωϤަػβρϢΝΦʬͮ ͊͌Җຬɸອཏʹͥ·

ʹۗ༲೑ʟFridays for Futureʠ͒ ऐಈ͟るɷ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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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거라

A
ΛέϢ
gora!

“지금 당장 정의로운 전환을!” 이 구호에는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옮겨 가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취약한 공동체가 뒤처지지 않도록

보장하라는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ʫ͖͟ࠐ ީ੖なҝߣΘ !ʬɸԺੱ೦྆͑Ώ࠳ਖ਼Ձ೰Ρφ

ϤΧʑ;ҝ͟ߣる՞఑ͭɷ࿎಄ࣽΊऎ͊཮৑ͱ͈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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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스뻬이뗑 우스 뽀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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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os

잉지졔나스

i
ΝϬααΠσβ

ndígenas!

“원주민을 존중하라!” 아마존의 맥락에서 더욱
강력하게 울려 퍼지는 말입니다. 행진 중에도, 회의장
앞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ʫઉू຺Θଗौ͡Ύ！ʬɸΛϗηϬͮ͊͌ฅືͭྔ͕ڤ ڶ ɸ༽ݱ͕

ϗʑκͭΈծٛծ৑ʹયͭΈව൜ͱ࣓ͱ͟るͦΓ͌ ɸ

쁘로테쟈 너쑤스 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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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강을지켜라!”댐건설과오염,강에대한착취에
맞서는구호입니다.특히아마존에서강은곧생명
줄이기에,이말은단순한은유가아닌생존의외침입니다.
ʫͧͥࢯʹએΘऒΒ !ʬɸιϙݍ઀ΊԗઘɷՌએݬࢼ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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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포르미가 나웅

a
Λ

F
ώ΢ϤϘΥ

ormiga n
σ΢Ϭ
ão

아싸잉냐 우

a
Λήʑニ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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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ώ΢ϤϘΫΝϦ

ormigueiro!

“개미하나못당하면개미집을건드리지마라!”원주민들이
자주쓰는구호입니다.작은존재를얕잡아봤다간,집단
전체의힘을맞닥뜨리게될거라는경고이지요.
ʫΛϣҭඓͱআͬな͊なΏɷٙ ௦ (͈ΐͫ͑ )Θܶ͟࢔

るな !ʬɸϏϢαϤઉू຺͒Ύ͕ ࢓ β͌ϦʑΥϬɸও͛な

କࡌΘܭΙ͠るͮɷि୿ͱな͓ͩͥͮʹྔΘ͊ࢢஉ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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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렝 지 데스트루일

P
パϥϬ
arem d

α
e d

πβρϤΝʑϤ
estruir

아 아마조니아

a
Λ

A
Λϗηニ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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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파괴를 멈춰라!” 언론 행동이든 거리 시위든,
가장 직접적이고 힘 있는 요구입니다.
ʫΛϗηϬʹ೾ղΘΊ·Γ !ʬɸϚπΜΛͭʹΛクΰϠϬ

Ίβρϣʑρπϛͱ͐͊ͬ࠴Έௗ੽డͭྔ͊ڤ༾ٸɸ

우 푸뚜루 에 앙세스뜨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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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는 조상에게서 온다.” 기후 해법은 원주민과 조상
들의 지혜 속에 있다는, 짧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메시지입니다.
ʫອཏ͵ૃઉ͑Ώཏるʬɸަػ໭େʹկ๊ܻ์͵ઉू

຺ͮૃઉʹஉܖͱ͈るͮ͊͌ɷ୶͕ Έ৿͊Ϛμδʑα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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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마 준

동경대학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 2000년부터
올해까지 COP에 20번째
참가하고 있다. 그동안
교섭관으로서 두 차례에

걸쳐 교섭에 관여했으며,
특히 2008~2011년에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석

교섭관이었다. 이 글은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대책과 향후

과제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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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에서 파리협정으로

1992년 온난화 방지의 첫 국제적 대응으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지만, 부속서1국가(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안정화한다는 목표

달성은 요원해 보였다. 국제 사회는 더 강력한 기후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1997년에 체결된 것이

교토의정서였다.

하지만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부과하고,

개발도상국에는 의무를 일절 부과하지 않는 체계였다.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기후변화협약의 원칙에 기반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세계적인 문제인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는 실효성이 결여된 합의였던 것이다. 게다가

교토의정서에 의해 부과된 선진국의 감축 목표, 즉 제1공약 기간

(2008~2012) 동안 1990년 대비 평균 배출량을 일본은

6퍼센트, 미국은 7퍼센트, 유럽연합(EU)은 8퍼센트 감축한다는

목표는 겉보기와 다르게 EU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었다.

영국의 석탄에서 천연가스로의 이행, 동서독의 통일 등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무관한 요인에 의해, EU의 배출량은 교토의정서

체결 시에 이미 1990년 대비 8퍼센트의 감축 목표를 달성한

상태였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은 부시 정부 시절

교토의정서를 이탈해버렸다. 한편, 이미 철저히 에너지 절약을

추진해오던 일본에 6퍼센트 감축은 매우 어려운 목표였고, 이를

달성하려면 1조 엔이 넘는 해외 크레딧을 조달해야 했다. 이는

일본의 외교적 패배이기도 했던바, 2000년 처음으로 기후

협상에 참여했던 나는 교토의정서의 불합리함을 통감했다.

기후 협상은 선진국 대 개발도상국 간 뿌리 깊은 대립의

역사다. 내가 수석협상관으로 재차 협상의 최전선에 임했던

2008~2011년에는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협상관들이
‘선진국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교토의정서에 의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를 부담하며, 우리 개도국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감축 노력에 머물러야 한다’며 이분법적인 주장을

펼쳤다. 2000년 이후 중국을 필두로 신흥국의 탄소 배출

증가 추세가 현저해진 가운데, 선진국에만 의무를 지우고

개발도상국을 구속하지 않는 교토의정서의 체계는 기후변화

방지에 있어 유의미한 구실을 하지 못함이 점점 분명해졌다.

京都議定書からパリ協定へ

1992 年に温暖化防止の初の国際枠組みとして気候変動枠組

み条約が締結されるが、附属書Ⅰ国 ( 先進国 ) の温室効果ガス排出量

を2000年までに 1990年レベルで安定化させるという努力目標は達

成できそうになく、より強力な枠組みが必要ということで 1997年に締

結されたのが京都議定書であった。

しかし京都議定書は先進国のみが削減義務を負い、途上国は

一切の義務を負わない枠組みであった。「共通だが差異のある責任」と

いう気候変動枠組み条約の原則を踏まえたものとはいえ、グローバル

な問題である地球温暖化問題に対処する枠組みとしては著しく実効

性を欠くものであった。しかも京都議定書の下で先進国が達成義務

を負った削減目標、すなわち第 1 約束期間 (2008~2012) の平均排

出量を 90 年比で日本は 6% 削減、米国は 7% 削減、欧州連合 (EU)

は 8% 削減という取る目標は数字上の見掛けとは裏腹に EUにとっ

て一方的に有利なものであった。英国における石炭から天然ガスへの

転換、東西ドイツの統合等、温室効果ガス削減努力とは無関係の要因

により、EUの排出量は京都議定書締結時に既に 8% 削減を達成し

ていた。最大の排出国である米国はブッシュ政権の下で京都議定書

から離脱してしまった。他方、既に徹底的な省エネを進めてきた日本

にとって6%削減は国内対策だけで達成するのは非常に困難であり、

1兆円を超える海外クレジットを調達せねばならなかった。まさしく日

本の外交的敗北であり、2000 年に初めて温暖化交渉に参加した筆

者は京都議定書の不合理を痛感した。

温暖化交渉は先進国対途上国の根深い対立の歴史である。筆

者が首席交渉官として再び交渉の最前線に戻った 2008~2011年頃、

中国、インド等、途上国の交渉官は「先進国はこれまで通り、京都議定

書の下で法的拘束力を有する数値目標を負い、自分たち途上国はあく

まで自主的な行動にとどめるべきだ」という二分法の主張を行っていた。

2000 年以降、中国をはじめとする新興国の排出増大は著しく、先進

国のみが義務を負い、途上国を野放しにする京都議定書のような枠

組みでは温暖化防止に全く用をなさないことは愈々明らかになってい

た。「共通だが差異のある責任」原則を踏まえ、先進国が排出量の削減、

途上国が対国内総生産 (GDP) 比排出量の低下等、目標内容を差異化

することは当然としても、先進国も途上国も共通の枠組みの下で削減

努力をすべきであるというのが日本を含む先進国の主張であった。

ԹஆԽަব͸ઌਐࠃର్্ࠃ
ͷࠜਂ͍ରཱͷྺ࢙Ͱ͋るɻ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입각해, 선진국의 배출량

감축, 개도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배출량 감축 등 목표와

내용을 차등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선진국도

개발도상국도 공통의 틀 안에서 감축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의 주장이었다.

나는 수석협상관의 일원으로서 ‘일본은 어떠한

상황, 조건하에서도 교토의정서 제2공약 기간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COP16(칸쿤)에서 표명했다. 당시

COP에서는 교토의정서 제2공약 기간 설정에 관한 협상과

기후변화협약하에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틀에 관한 협상이

병행되고 있었다. 일본은 전자인 교토의정서 제2공약 기간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미국,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자율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한 후 검토받는다는 내용의
‘칸쿤합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칸쿤합의와 교토의정서의 큰

차이는 1 모든 국가가 목표를 설정할 것, 2 목표는 각국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며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 3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처벌적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 등의

방침에 있었다. 이러한 상향식 사고방식은 미국과 중국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도 칸쿤합의의
‘서약과 검토(pledge and review)’ 방식을 준용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에서 힘든 경험을 했던 나는 ‘드디어 모두가 참여하는

형태의 틀이 갖춰졌다’며 깊은 감회에 젖었던 기억이 있다.  

환경근본주의의 대두와 파리협정의 변질

파리협정의 상향식 ‘서약과 검토’는 모든 국가가 참여했을

뿐 아니라 상당히 유익한 것이었지만, 환경파 사람들은 1.5~2˚C

이내라는 하향식 온도 목표를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1.5˚C 특별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국제연합(UN), EU, 환경단체

등은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에 전념하며, 이를 위해 2030년

목표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리협정은 하향식과 상향식의 절묘한 균형 위에서

성립되었다. 그러나 최근 COP의 논의는 하향식 1.5˚C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50년 넷제로(Net Zero)가 사실상 기본

사항이 되었고, 각국의 사정에 기반해 목표를 설정한다는 상향식

접근은 뒤로 밀려나버렸다.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의 최종

국면에서 크게 쟁점이 되었던 것은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 문제였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탄화력발전은

환경단체의 관점에서 적대시되어왔고, 의장국인 영국은

글래스고 기후 협정의 최종안에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인도가 강력히 반발했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 ‘단계적 폐지’가 ‘단계적 감축’으로 교체되었다. 유럽 국가,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될 위험에 처한 도서 국가들은

筆者は首席交渉官の一人として「日本はいかなる状況、条件のも

とでも京都議定書第二約束期間には参加しない」とCOP16(カンクン )

で表明した。当時、COPにおいては京都議定書第 2 約束期間の設定に

関する交渉と、気候変動枠組み条約の下で全ての国が参加する枠組み

に関する交渉が並行して行われていた。日本は前者の京都議定書第二

約束期間には参加しなかったが、米国、中国を含むすべての国が自主目

標を設定し、その進捗状況を報告し、レビューを受けるという「カンクン

合意」に参加することとなった。カンクン合意の京都議定書との大きな

違いは、 1 全ての国が目標設定をすること、 2 目標は各国が自主的に

設定し、交渉対象にはならないこと、 3 目標達成ができなくても罰則

的な規定が適用されないこと、である。このボトムアップの考え方が米国、

中国の参加を可能にしたのであり、2015 年に成立したパリ協定もカン

クン合意の「プレッジ&レビュー (pledge and review)」方式を踏襲

している。京都議定書で苦い経験をしてきた筆者は「ようやく全員参加

型の枠組みができた」と深い感慨を覚えたものである。

環境原理主義の台頭とパリ協定の変質

パリ協定のボトムアップの「プレッジ &レビュー」はすべての

国の参加を得るうえで非常に有益なものであったが、環境派の人々は

1.5~2 ˚C 以内というトップダウンの温度目標をすべてに優先すべき

だと主張してきた。特に 2018 年に気候変動に関する政府間パネル

(IPCC) の「1.5 ˚C 特別報告書」が発表されて以降、国連 (UN)、EU、環

境 NGO 等は「各国は 2050 年ネットゼロエミッションにコミットし、そ

のために 2030 年の現行目標を大幅に引き上げるべきだ」との主張が

高まった。

パリ協定はトップダウンとボトムアップの絶妙なバランスの上に

成立したものであるが、最近のCOPの議論は、トップダウンの1.5 ˚C 目

標とそのための 2050 年ネットゼロ (Net Zero) が事実上の基本とな

り、各国の実情を踏まえた目標設定というボトムアップの側面が隅に追

いやられてしまっている。

2021年 11月、英国のグラスゴーで開催されたCOP26の最終

局面で大きな争点になったのが石炭火力のフェーズアウト ( 段階的廃

止 )問題であった。CO2排出量の多い石炭火力は環境団体から目の敵

にされており、議長国英国はグラスゴー気候協定の最終案に石炭火力

のフェーズアウトを盛り込んだ。これにはインドが強く反対し、土壇場で

「フェーズアウト ( 段階的廃止 )」は「フェーズダウン ( 段階的削減 )」に

差し替えられることとなったが、欧州諸国や温暖化によって国が水没す

るリスクのある島嶼国はこのトーンダウンに強い不満を抱くこととなった。

2050 年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を絶対視すれば、算術計算上、石炭火力

の新設ゼロはもとより、稼働中の石炭火力、更には化石燃料全体のフェ

ーズアウトに早急に進めねばならないこととなる。こうした議論の最大の

問題点はそれが途上国のエネルギー事情を全く顧慮していないことで

ある。トップダウンの温度目標を最優先する先進国と自国の事情を理

由にこれに反発する途上国の構図はそれ以降もずっと続いている。

기후 협상은 선진국 대 개발도상국 간뿌리 깊은 대립의 역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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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양보에 강한 불만을 품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절대시한다면, 산술적으로 볼 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나아가 모든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런 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톱다운 방식의 온도 목표를 최우선시하는

선진국, 자국의 사정을 이유로 이에 반발하는 개발도상국의

구도는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다.

전 지구적 이행 점검과 새로운 기후재원 목표

최근의 기후 협상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던 건

2023년 COP28(두바이)에서 있었던 전 지구적 이행 점검(Global

Stocktake, GST)이다. GST는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 대응의 진행 상황을 평가하는 틀로, 향후 목표 설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도 쟁점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를 합의문에

포함할지 여부였다. 유럽 각국, 도서국가, 비영리단체(NGO) 등은

1.5˚C 목표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석유 산유국과 러시아 등은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탄소배출 감축일 뿐 특정 에너지원을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종적으로는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가 아니라, ‘이행(transition)’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매듭이 지어졌다.

GST에는 1.5˚C에 부합하는 감축 목표치나 야심 찬

에너지 전환 목표 등도 포함되었으나, 개발도상국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다. 합의문에는 2050년

전 지구적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연간 4~5조 달러의

재생에너지 투자가 필요하다는 수치도 담겼다. 선진국은 매번

COP에서 더 높은 목표를 주장하지만, 이는 개발도상국에서

거액의 청구서가 되어 선진국으로 되돌아온다.

그 ‘청구서’가 논의된 것이 2024년의 COP29(바쿠)였다.

COP29의 최대 초점은 2025년 이후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새로운 재원 목표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이

연간 최소 1.3조 달러를 지원할 것, 1.3조 달러는 양허성 공적

자금일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선진국은 재원의 출처를

선진국뿐 아니라 부담 능력이 있는 개발도상국(중국과 산유국

등)으로 확대할 것,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것 등을 주장했고, 가장 중요한 재원 조성 목표에

대해서는 2000억 달러를 제시해 개발도상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 역으로 선진국은 새로운 기후 재원 목표 합의와 패키지로

COP28의 GST에 포함되었던 화석연료에서 다른 에너지원으로의

이행, 야심 찬 목표의 강화 등 후속 조치, 완화행동의 강화 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이러한

주장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グローバルストックテイクと新資金援助目標

最近の温暖化交渉で 大きな節目となったのが 2023 年の

COP28(ドバイ ) で行われたグローバルストックテイク (GST, Global

Stocktake) である。グローバルストックテイクとはパリ協定の目標達

成に向けた国際的な取り組みの進捗状況を評価する枠組みであり、今

後の目標設定にも大きな影響を有する。

大きな争点となったのが化石燃料のフェーズアウト ( 段階的

廃止 ) を合意文書に盛り込むか否かである。欧米諸国、島嶼国、非政

府組織 (NGO)等は 1.5˚C目標を達成するためには化石燃料フェーズ

アウトが不可欠であると主張したのに対し、産油国、ロシア等は自分

たちが目指すべきは温室効果ガス削減であり、特定のエネルギー源を

狙い撃ちにするべきではないと主張した。最終的には化石燃料の「フ

ェーズアウト」ではなく、「移行 (transition)」という玉虫色の表現で

決着した。

2025 年までに世界全体のピークアウト、2035 年までに世界

の温室効果ガスを 60% 削減といった数値は、IPCC 第 6 次評価報告

書 (AR6) に盛り込まれているが、あくまで「認識」の対象でしかなく、

これをもって中国とインドが 2035 年までに 60% 削減という整合的な

削減目標を設定するとは考えにくい。

グローバルストックテイクでは再エネ 3 倍、省エネ 2 倍等と並

んで原子力、CCUS(Carbon dioxide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二酸化炭素の回収・利用・貯留 )、移行燃料 ( 天然ガス ) の

役割が明確に位置づけられた。原子力、CCUS が COP の決定文書で

ポジティブに扱われたのは初めてである。原子力に対する国際的認知

が進んだ背景にはウクライナ戦争等をはじめとする国際エネルギー情

勢の不安定化もあるだろう。

グローバルストックテイクには 1.5 ˚Cと整合的な排出削減数値

や野心的なエネルギー転換目標が盛り込まれたが、それを途上国で実

現するには巨額な資金が必要となる。合意文書には 2050 年までに全

世界で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を達成するためには年間 4~5 兆ドルのク

リーンエネルギー投資が必要との数値も盛り込まれた。先進国は毎回

の COP でより高い目標への上方修正を主張しているが、それは途上国

からの巨額な請求書となって自分に戻ってくる。

その「請求書」が議論されたのが 2024 年の COP29( バクー )

であった。COP29の最大の焦点は 2025年以降の途上国支援のため

の新たな気候資金目標を決定することにあった。途上国は先進国が

年間少なくとも 1.3 兆ドルを支払うこと、1.3 兆ドルは譲許的な公的資

金であること等を要求した。これに対して先進国は資金援助の出し手

を先進国のみならず、能力のある途上国 ( 中国、産油国等 ) にも広げる

こと、民間資金を含む多様な資金源から調達すること等を主張し、肝

心の気候資金目標については 2000 億ドルという数字を提示し、途

上国の強い反発を受けた。逆に先進国は、新たな気候資金目標の合

意とパッケージで、COP28 のグローバルストックテイクに盛り込まれ

た化石燃料からの転換、野心レベルの強化等のフォローアップ等、緩

결국 새로운 재원 목표는 3000억 달러로 결정되었지만,

인도 등 일부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선진국이 중시하던

완화행동 강화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이처럼 COP29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양측에 강한 불만을 남긴 채 씁쓸한 결말을

맞았다. 더구나 3000억 달러라는 숫자의 실현 가능성도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자금 공여를 일절 하지

않겠다고 호언하는 와중에, 일본이나 EU가 미국의 몫을 대신

떠맡을 수도 없다. 선진국으로부터 재원이 조성되지 않으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상향도 기대할 수 없다.

앞으로의 전망

이처럼 세계가 한마음으로 탈탄소화, 1.5˚C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파리협정이 상향식

공조에 강제력도 없어 1.5˚C 목표 실현이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파리협정을 교토의정서처럼 목표 미달 시 벌칙을

부과하는 강제력 있는 제도로 개정한다 해도,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목표 달성이 법적 의무가

된다고 해도, 각국은 벌칙을 피하기 위해 확실히 달성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목표를 내놓는 데 그칠 것이다. 그러니 구조가

불완전하더라도, 파리협정으로 헤쳐나갈 수밖에 없다.

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협정 탈퇴로 인해 세계가
‘탈(脱)탄소’ 흐름으로 전환되었다’는 일부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연이은 IPCC 보고서들이 경고한 기후위기의 위험에는

진지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각국이 직면한 과제는 온난화

방지뿐 아니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서도 선진국과 신흥국·개도국 간 견해 차가

크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1.5°C 목표 달성 속도로 탈탄소화가 진전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환상이다. 하지만 탈탄소화라는 과제 자체는 이미

거의 모든 국가의 정책 의제 속에 자리 잡았고, 꾸준히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중요한 것은 관념적 탈탄소론도 아니고,

지금까지의 노력을 전면 부정하는 ‘탈-탈탄소론’도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상식이다.

和行動の強化を強く主張した。しかし中国、インド、サウジ等はこれに

強硬に反対した。

結局、新たな気候資金目標は 3000 億ドルで決着したが、イン

ド等、いくつかの途上国は「この合意を受け入れられない」と強く反発

した。他方、先進国が重視していた緩和行動の強化は全く盛り込まれ

なかった。このように COP29 は先進国、途上国双方に強い不満を残

す苦い結末となった。しかも 3000 億ドルという数字の実現可能性も

決して楽観できない。トランプ政権の米国は資金拠出を一切しないと

広言しているし、日本や EU が米国の肩代わりもできない。先進国か

らの気候資金が動員されなければ途上国の温室効果ガス削減目標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の上方修正も

期待できない。

今後の展望

このように世界は脱炭素化、1.5 ˚C目標に向かって一致団結し

て進んでいるとは言い難い状況にある。パリ協定のボトムアップの枠

組みと強制力のなさゆえに 1.5 ˚C目標の実現が困難になっていると

の見方がある。しかしパリ協定を目標未達に罰則がかかる京都議定

書のような強制力のある枠組みに改正しようしても、米国、中国等の

主要国が支持するとは思えない。仮に目標達成が法的義務になったと

しても、各国は罰則を避けるため、確実に達成できる低い基準で上方

修正した目標しか出さなくなるだろう。仕組みとして不完全ではあって

も、パリ協定でやっていくしかない。

筆者は「トランプ政権のパリ協定離脱によって脱・脱炭素に

世界の流れが変わった」という一部の見方には賛同しない。累次の

IPCC 報告書に示された温暖化のリスクに対する警鐘には真摯に

向き合うべきだ。しかし各国が直面する課題は温暖化防止だけで

はなく、17の持続可能な開発目標 (SDGs)に対する優先順位の置き

方も先進国と新興国・途上国で大きく異なっている事実にも向き合

うべきだ。

1.5˚C目標を達成するほどのスピードで脱炭素が進むと考える

のは幻想だが、脱炭素という課題はほぼすべての国の政策課題に組

み込まれ、着実にその方向には向かうだろう。観念的な脱炭素論でも

なく、これまでの積み重ねを全否定するような脱・脱炭素論でもなく、

我々に求められるのはコモンセンスである。

선진국으로부터 재원이 조성되지 않으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도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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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있어 가장 큰 역사적 책임을 지닌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COP에 불참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협정 탈퇴는 2026년
1월에야 발효되지만, 미국은 이미 협상 테이블에서
자취를 감췄다.

이러한 미국의 결정은 소극적 결석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위기 앞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라는 적극적 선언으로 읽힌다.
동시에 그 빈자리는 다른 목소리를 전면으로

끌어올린다. 바로, 국제법과 기후정의의 새로운
기준이다. 미국이 빠진 공백을 누가, 어떤
원칙으로 메울 것인가? 이제 벨렝의 회의장 위로,
지금껏 해결되지 못했던 책임과 배상에 관한

물음들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డ੶೗Θෘ͌ณ࢖ྷʹୄ࠴ͱଭͬ͝ظئަػ

৊॰·ͬCOPΘܺ੫͟る͙ͮͮなͩͥɸ࢖ɷ͒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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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ػͮ์ࡊࠀ੖٘ʹ৺ͥなة१͈ͭるɸ

ณࠀʹසࡌΘɷͯ ɷ୪͒ั͌ͬ͊ͫة଄ͱݧ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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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অʹ՚େ͒ງ֥డͱ෻ॗͬ͝ ͊るɸ

미국이 빠진 빈자리를 채우듯, 2025년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모든
국가는 파리협정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기후를

보호할 법적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COP30의 협상 지형에

직접적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각국은 2035년을
기점으로 하는 더욱 야심 찬 NDC를 제출해야
하고, 그 개별 목표의 총합은 파리협정의 1.5°C
목표에 근접해야 한다. 하지만 감축 목표의 격차는
여전히 좁히기 어려워 보이는 실정이다.

ณࠀʹසࡌΘั͌͑ʹΎ͌ ͱɷ2025 ೢ 7݁ɷࠀ

ൎࡈ์࢕ࡊ ʟॱ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ʠ͵ డなൎܻΘԹͥ͝ɸ͟࢖ྷ Ϳͬʹ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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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ʹൎܻ͵ COP30 ਡߌʹ঩ޣʹ

ͱௗ੽డなӥڶΘ༦͎ͬ͊るɸ֡ ͵ࠀ 2035 ೢ

Θ໥ටͮ͟るࠀนݫ࡜໥ටʟ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ʠͱ͐͊ͬɷΎΐ໥

ටʹ߱͊NDCΘఌ࣑͝な͗ΒͶなΏ͠ ɷͣ ʹ߶

ʹఃڝパϣ͵ܪ 1.5°C໥ටͱۖ な͕͗ΒͶな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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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ΐͣ͌ͱな͊ʹ͒ݮ৚͈ͭるɸ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선진국들이 내야 할 것은 민간 투자가 아니라 공적

재정 투입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는 파리협정
제9조 1항(“선진국 당사자는 협약상의 자신의
기존 의무의 연속선상에서 완화 및 적응 모두와

관련하여 개발도상국 당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원을 제공한다”)에 명시된, 명백한 조약상의
의무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포괄적 담론 뒤에 숨어
이 의무를 회피해왔다.

글로벌남반구가원하는것은 ‘얼마나’보다
‘어떻게’에 대한 답이다. 결국 이 논쟁의 바탕에도
단 하나의 질문이 놓여 있다.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배상할 것인가? 글로벌 남반구는 그 책임을
글로벌 북반구에 되묻고 있다.

ΩϦʑωϤɻήΟβʹॻࠀ͵ീݱΘڤ·ͬ͊る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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૧ʹ࠙అͱ͈るʹ͵ɷͥ ͦҭͪʹ໭͈͊ͭるɸ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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ήΟβ͵ͣʹ੶೗ΘΩϦʑωϤɻχʑβͱ໭͊ร

ͬ͝ ͊るɸ

COP29에서 채택된 탄소거래제도는 새로운
책임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EU는 204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 탄소시장 인증제도의

지침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국 내에서 직접
배출을 줄이기보다, 해외에서 이뤄진 감축분을
사들여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자국 내에서
탄소배출을 최대한 감축해야 할 당사자들이 그

부담을 다른 지역으로 전가하는 셈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을 통해 발생할 거래

수익이 ‘기후재정’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탄소거래는 책임을 공정하게 나누는 장치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책임을 회피할 우회로로
악용될 위험이 다분하다.

COP29ͭ࠻୏͛Βͥ୵૆ऑһ੊౐͵ɷ৺ͥな

੶೗࿣૧Θ͙ͥ͝ن͓ץɸԡप࿅߶ʟEUʠ͵

2040 ೢ໥ටΘ୞੏͟るͥ·ɷࡊࠀ୵૆࢟৑ʹ

೚ি੊౐ʹΥΝςϢΝϬΘॅ͙͌ͮΘඬ້ͥ͝ɸ

͙Β͵ࣔͭࠀௗ੽ആॗΘ͟ݫ࡜るʹͭ͵な͕ ɷ

տ֋ͭߣΕΒͥݫ࡜෹Θഖ͊ऑΐɷ஻ฺͱل࿢

͟る࢐ે΅͈ͭるɸࣔ ࡜୵૆ആॗʹݳୄ࠴ͭࠀ

ɷͣ͒ࣽࣁͿ͓౭͌ߣΘݫ ʹෘ୯ΘଛஊҩͱԞ

͝හ͗ͬ͊るͦ͗ͦɸ

͛Ώͱ໭େなʹ͵ɷ͙ ʹ՞఑ͭീਖ਼͟

るऑһदӶ ʫ͒ۗࢼަػʬͱԺ͗ͬ͝΄͌ݢئ

੎͈͒るɸͪ ΄ΐɷ୵૆ऑһ͵੶೗Θީ੖ͱ෹͑

ͧ߶͌࢐ે΅͙ͯΓ͑ɷΆ͝Γ੶೗հඃʹ᷈հ

࿌ͮ͝ ͬѮ༸͛Βるݢئ੎͒ୄ͓͊ɸ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주제는 아무래도

새롭게 제출될 각국의 2035 NDC 수준과
감축 목표 간의 격차(ambition gap)다.
UN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은 COP30
직전 종합 보고서를 발표해, 새로 제출된 각국의
NDC들이 다시금 1.5°C를 향한 목표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사실을 고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 독일 본에서 열린 중간 협상에서
가장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된 것은 정의로운

이행 작업 프로그램(JTWP, Just Transition
Work Programme)이다.

৷͵ɷ֡ؑʹୄ࠴ ৺ͥͱఌॗ͟る͒ࠀ 2035 ೢ

ʹ NDC ʹਨ१ͮɷݫ࡜໥ටͮʹ؏ͱ͈るʫΛ

ϬόΰϠϬɻΧϜμϐʟambition gapʠʬͭ ͈るɸ

UNFCCC COP30͵ھຼࣁ ௗયͱ૬߶เ߿ॸ

Θީඬ͝ɷ৺ͥなNDC ͹࠳͒ 1.5°Cʹة१ͱ

ຩͥな͈͊ͭΓ͌ͮ͊͌ݜկΘ࣑ͥ͝ɸҭ๊ɷ6
݁ͱςΝνɻϕϬͭֆ͑Βͥ஡؏ޣ঩ͭୄ࠴ʹ

ય਍͈ͭͩͥͮතԾ͛Βͥʹ͵ɷީ ੖なҝ࡛ߣ

,եʟJTWPܪڽ Just Transition Work Pro-
gramme�ʠͭ ͈ͩͥɸ

COP30 ͵ɷݫ࡜໥ටʹ໕ͱ͐͗る՚

େΘΘෑ͓ிΐͱ͝ɷణԝͮۗࢼʹ࣪Θ·͖る࿣

૧Θଐ͗な͒Ώɷީ ੖なҝߣͱޯ͗ͥ৸ौなֵ

る৑ͮなΐͣ͌ͦɸ͟ࡥޣ͒؊

COP30은 인권과 성평등 의제에 역풍이 거세게
불어오는 시기에 열린다. 무급 돌봄노동의 인정,
교차성과 젠더 다양성을 반영한 용어 사용은 일부

정부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그럼에도 벨렝에서
새로운 젠더액션플랜(GAP, Gender Action
Plan)이 채택된다면, 기후협상 테이블이 ‘환경’
이상의 보편적 권리와 대표성을 다루는 공간임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협상장 바깥, 벨렝 거리에서는 또

다른 무대가 열린다. 바로 민중 정상회의(Cúpula
dos Povos)다. 그들의 구호는 명료하다. “지금
당장 기후정의(Justiça climática já)!”

COP30 ͵ɷਐݓΊαΠϬιʑฌ౰ʹٛେͱڤ

͊٬෦͒ਤ͕صࣉͱֆ͛࠲Βるɸ຾অΪΛ࿎಄

ʹচ೚ɷࠦޣ੎ΊαΠϬιʑʹଜ༴੎Θ౼΄͎

ͥඬ࢓ʹݮ༸ͱ͐͊ͬɷҭ෣ʹ੐෋͑Ώ൐ീΘ

ञ͗ͬ͊るɸͣ ΒͭΈɷϒϥϬͭ৺ͥなαΠϬιʑ

,եʟGAPܪಅߣ Gender Action Planʠ͒ ୏࠻

͛ΒΒͶɷޣަػ঩ ʫ͒ڢ׽ʬͦ ͗ͱͮͯ΄Ώな

͊ɷැฤడなݓཟͮୂඬ੎ΘѸ͌৑͈ͭる͙ͮΘ

ি້͟る͙ͮͱなるͦΓ͌ ɸ

঩ʹ৑ʹ֋ଃ͈ͭるɷϒϥޣͬͣ͝

Ϭʹ֔ಁͭ͵Έ͌ ҭͪʹ෠ୃ͒ֆ͑Βるɸͣ Β

͵຺࢟ࣻծͱΎるʫ຺षծ ʟٛCúpula dos
Povosʠʬͭ ͈るɸ൱ΏʹβϦʑΥϬ͵້մͦɸ

ʫJustiça climática jáʟ͖͟ࠐ ੖٘Θʠ!ʬަػ

빠질게 누구 맘대로 공적 재정
감축은 빨간불 지금 당장탄소시장

ճ͸ύεࠓ ୭がউखʹ ެతۚࢿΛ ؇࿨ࡦ͸੺
৴߸ ͙͢ࠓ

미국 ถࠃ 국제법 ࡍࠃ๏� 글로벌 남반구
άϩーόϧೆ൒ٿ

글로벌 북반구
άϩーόϧ๺൒ٿ

의장단 ٞ௕ஂ 시민사회 ࢢຽࣾձ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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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에서

활동하며 ‘더 많은 자연’을
꿈꾸는 활동가. 필요한 일,
할 수 있는 일, 즐거운 일을
열심히 하는 낙관주의자.

ΰϬɻαΠΟϬ

θφߣಅٽݗॱͭ ‘Έͩ

ͮ๘͑なࣔલ ’Θຽݜる

ಅՅɸඛ༾な͙ͮɷͭ׃ ͓

る͙ͮɷͣ ͬ͝ ֵ͙͊ͮ͝

ͱયޯ͓ͱऑΐેΆΣϐ

οΜϘβρɸ

신재은 γϯɾδΣ΢ϯ
࣢ඝ글쓴이

나는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서 복원 결정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검찰 수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지만, 형사사법포털에 사건 번호를 넣어
사건 기록을 확인했을 때는 새삼 헛웃음이 나왔다.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숙고 끝에
내린 복원 결정을 ‘업무방해’로 몰아간 것 자체가 억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압수수색을 받을지도 모르는 비상식적 상황에 대비해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내가 당한 고발은 4대강사업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보면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벌써 15년 전, 이명박 정부는 사업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국가정보원과
경찰까지 동원해 비판적인 시민사회와 언론을 압박했었다. 그는 왜 그렇게까지 강을
개발하려 했을까. 강의 복원을 꿈꾸려면 이 질문을 더 깊이 마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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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적으로 시작되면서 변화가 모색됐다. 그러나

토목산업의 관성은 여전히 강력했다. 댐 건설을

주장하던 이들은 다시 16개의 댐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고,

이명박 대통령이 깃발을 들었다.

전방위적으로 행해진 4대강사업 공사는 전국에서

강을 파헤쳤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국에 한강시민공원 같은

시설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주요 하천에 배를 띄우고 수변

도시를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자신이 청장년기를 바쳐 열정을

불태웠던 한강종합개발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 것이다.

경력자답게, 그는 공사를 순식간에 끝마쳤다. 4대강사업으로

홍수를 막고 수질을 개선한다고 홍보했지만, 공사가 끝나자

본류와 중·하류에 만들어진 보는 홍수위를 높였고, 수질은

최악으로 악화됐다. 하천수를 음용하는 나라에서 정수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녹조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민은

4대강사업에 분노했다.

토목 경제 세력 , 저물다

여러모로 무리였던 4대강사업이 그럼에도 전광석화처럼

추진된 이유는 당시 정치·행정·학계·언론·기업의 핵심 권력층 다수가

이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1980~2000년대를 거치며 토목산업이 곧

국가 발전을 의미했던 경험이 이 세대의 사고를 지배했다.

그러나 4대강 개발 완료 후 15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토목산업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4대강사업을 주도했던 정치

세력은 이미 70~80대가 되었고, 새로운 대규모 토목사업을

주도할 동력도 줄어들었다. 이명박 정부의 계승자를 자임했던

윤석열 정부가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14개 신규 댐 건설을

추진하려 했지만, 사업 계획 면면을 보면 기존 토목산업을 떠받칠

만큼의 대규모 사업을 발굴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4대강사업 완공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댐 기획을

해본 토목공학 전문가가 없어서 정부가 개최한 기후대응댐

자문회의 당시 이미 대학에서 퇴직한 교수들만 모였다는 풍문이

들렸을 정도다. 그렇게, 한 시대가 조금씩 저물고 있었다.

댐, 늙어가다

댐 건설을 주도한 세력이 지은 댐 역시 노후화를 피할

수 없었다. 한국에서 대형 댐 건설이 활발하게 이뤄진 건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지어진 농업용 보는 건설 시기가 명확히 기록돼 있진 않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수가 이미 기능과 용도를 상실했다.

강, 개발의 꿈

1960년대 후반, 서울의 인구가 급격히 늘었지만

하수처리시설은 부족해 한강은 오염되어갔다. 20여 년 뒤
‘한강종합개발사업’이라는 대규모 공사가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진행됐다. 외국인 방문객에게 ‘깨끗한’ 한강을 보여주기

위해 강을 막아 유람선을 띄우고, 교량 ·공원 ·아파트 ·도로를

건설하며, 하수처리장까지 만드는 종합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

사업은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던 이명박이 제안한 것이었다. 그는

평사원으로 입사해 사장까지 오른 뒤, 한강 개발에 열정을 쏟았다.

이후 그는 서울시장으로서 청계천 복원을 밀어붙였다.

환경 ·역사 ·교통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빠르게 완공됐고,

깔끔히 정비된 도심 공간은 순식간에 시민들의 인식을 바꿨다.

전국에서 ‘우리 동네에도 청계천 같은 곳이 있었으면’ 하는

열망이 퍼졌고, 수많은 ‘유사 청계천’이 만들어졌다.

개발사업은 결국 그를 대통령 자리까지 끌어올렸다.

이명박 대통령의 커리어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 토건산업 역사의

신화와 과오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하수도 처리하기 어려웠던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강변 공원을 가꾸고, 유람선을

타고, 멋진 조경시설을 누리는 과정은 누군가에게 부자 나라가

되었다는 만족감을 가져다주었을지도 모른다.

4대강사업, 토목사업의 정점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은 도로, 댐, 교량,

항만, 철도, 상하수도 등 사회 기반 시설을 빠르게 확충했다.

토목사업은 단기간에 경기 부양 효과를 내며 큰 힘을

보여주었다. 자금을 투자하면 시장에 돈이 풀리고 경제에

활력이 도는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그런

추세는 영원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큰 힘을 발휘했던

토목사업은 1990년대 후반부터 성장세가 꺾이고, 2000년대

후반에 정점을 찍었다.

토목사업이 주춤거리던 이 시기에 무리하게 추진된

대표 사례가 동강댐 건설이었다. 이전의 댐이 주로 기반

시설 확보 목적이었다면, 동강댐은 목적이 모호한 데다 환경

파괴 우려가 컸다. 댐을 건설하기에

적절한 대상지 발굴이 어려워지면서

무리하게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2000년, 동강댐 건설 계획은 국민

반대로 백지화됐다. 이후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라 신규 댐

계획이 사라지고, 노후 소형 댐 철거가

国民の反対で白紙化された。その後、2006年の水資源長期

総合計画では新規のダム計画は打ち出されず、老朽小規模

ダムの撤去の試行が始まった。しかし土木産業は依然として従来の慣

習が残っており、ダム建設を唱える勢力は巻き返しを狙い、再び 16 基

の建設計画を立てた。李明博大統領はその先頭に立っていた。

四大河川事業によって全国で大規模な土木工事が展開され、

各地の川が掘り返された。李明博大統領は、全国に漢江の水辺公園

のような施設を造ると約束し、主要な河川に船を浮かべ水辺の街を造

ると語った。若き日に情熱を注いだ漢江総合開発事業を全国規模に

拡大したのである。彼はスムーズにその事業を遂行した。四大河川事

業によって河川は洪水を防ぎ、水質も改善されると宣伝していたが、工

事が終わってみると、本流や中下流に造られた堰はかえって洪水位を

高め、水質は最悪の状態に陥った。河川の水を飲み水として利用する

国で、浄水が不可能なほどのアオコが発生する事態にまで陥ったため、

国民は四大河川事業に強い怒りを示した。

土木経済勢力、衰退する

困難なはずの四大河川事業が電光石火のように進められた

のは、当時の政治・行政・学界・メディア・企業の中枢を占める権力層が

これを支持していたからだ。1980 年代から 2000 年代にかけて、土

木事業が国家の発展を支えてきたことが、この世代の思考を支配して

いた。

しかし、完成から15年が過ぎた今、韓国の土木事業は勢いを失

っている。四大河川事業を主導した政治勢力はすでに 70代、80代と

なり、新たな土木事業を担う力も衰えている。李明博政権の継承者を

自任した尹錫悦政権は「気候対応ダム」と称して 14基の新たなダム建

設を進めようとしたが、従来の土木産業を支えるほどの大規模事業を

実行するのは容易ではなかった。政府が開いた気候対応ダムの諮問

会議では、四大河川事業以降、10 年以上にわたりダム計画を手がけ

た土木工学の専門家がおらず、すでに大学を退職した教授ばかりが

集まったという噂さえ流れたほどだ。こうして、一つの時代が静かに終

わりを迎えつつある。

ダム、老朽化へ

ダム建設を率いた世代が高齢化し、ダムもまた老朽化は避けら

れない。韓国の大型ダム建設の真っ盛りは、1960年代から 1990年代

初頭までだった。農業用水のために造られた農業用堰は、建設時期の

記録がはっきりしないものが多いが、都市化の進行とともにすでに多く

が機能や用途を失っている。国家水管理基本計画によれば、全国の農

河川、開発の夢

1960 年代後半、ソウルの人口は急速に増えたが、下水処理施

設は不足しており、漢江 ( ハンガン ) は汚れていった。その 20 数年後、

1988 年ソウルオリンピックを前にして、ソウルでは「漢江総合開発事業」

と呼ばれる大規模な土木事業が進められた。外国人の来訪者に「きれい

な」漢江を見せるために川をせき止めて遊覧船を浮かべ、橋や公園、アパ

ート、道路を建設し、下水処理場まで造る総合開発が行われた。この事業

を提案したのは、当時現代建設の社長であった李明博である。彼は社員

から社長の座に上り詰め、漢江の開発に情熱を傾けていった。

その後、彼は 2002年にソウル市長に当選し、清渓川の復元を強

力に推し進めた。環境・歴史・交通をめぐる議論は白熱するも、作業は急

速に進展し、きれいに整備された都心の空間はすぐに市民に受け入れら

れた。全国で「わが町にも清渓川のような場所があれば」という願いが

広まり、数多くの「ミニ清渓川」が造られる。そしてこの事業が最終的に

彼を大統領の座へと導いた。

李明博大統領のキャリアは、韓国の土木産業の歴史における神

話と過ちの象徴であった。川に流れ込む下水を処理することすら難しか

った貧しい国が、川辺に公園を整え、遊覧船を浮かべ、より立派な景観を

作り出していく過程は、豊かな国になったという一種の国民に体感させる

経験だったはずだ。

四大河川事業、土木事業の頂点

1960年代から 2000年代にかけて、韓国は道路、ダム、橋梁、

港湾、鉄道、上下水道など社会インフラを急速に整備した。土木事業

はわずかな時間で景気を押し上げ、大きな力を発揮する。資金を投じ

れば市場にお金が流れ、すぐに経済に活気が生まれた。しかしその流

れは長くは続かなかった。韓国社会で大きな影響力を発揮してきた

土木事業は、1990 年代後半から伸びなくなっていく。

土木事業が勢いを失いかけていた頃、強引に開発が推し進め

られた代表例が東江ダムであった。従来のダムは主にインフラ確保を

目的としていたが、東江ダムは目的が曖昧なうえ、環境破壊の懸念も

大きかった。ダムに適した候補地がほとんど残っておらず、無理やり計

画が進められたことが要因の一つである。結局 2000 年、東江ダムは

4대강사업: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의 주요 강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본류에 16개의 댐을 짓고 강
바닥의 모래 5억 7000만 톤을 준설했다. 이후 녹조
발생 등으로 10년 넘게 한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환경
현안이 되었다.

4대강사업으로 홍수를 막고 수질을 개선한다고 홍보했지만, 
공사가 끝나자 본류와 중·하류에 만들어진 보는 홍수위를 높였고, 

수질은 최악으로 악화됐다.

࢛େՏ઒ۀࣄʹΑͬͯՏ઒͸ߑਫΛ๷͗、ਫ࣭΋վળ͞Εるͱએ఻͍ͯ͠たが、
、ਫҐΛ高ΊߑがऴわͬͯΈるͱ、ຊྲྀ΍தԼྲྀʹ଄ΒΕたԃ͸か͑ͬͯࣄ޻

ਫ࣭͸࠷ѱͷঢ়ଶʹؕͬたɻ

࢘ୄՌએڽࣁ : ར້ഡୄݦ౴ྒྷʹ࠴ौ༾ީ໼ɷ2009

ೢ͑Ώ2011 ɻནߍ׺ऐ༾な4ͪʹୄՌʟʹࠀؓͭ΄ೢ

ʹʠߍࡾɻӨߍۈɻߍౣ ງཱིͱ 16 ઀͝ɷએݍιϙΘʹة

అʹࠪΘ5 Ԭ 7 ઊວρϬऑΐঃ͊ͥɸ͝ ɷ૳ޖʹͣ͑͝

ྥϏϤʑϙなͯʹ໭େ͒৿߾Ժ͝ɷ10 ೢҋ৊Έʹ؏ؓ

໭େͮなͩͥɸڢ׽ծ͒็͎るौୄなࣻ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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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전국에 농업용 보는 3만

3942개이며, 이 중 5857개는 파손, 3826개는 폐기된

상태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 시설은 늘어나고, 도시화와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용도를 상실한 시설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요 강의 지류마다 숨어 있는

농업용 보에 대한 철거사업이 시범으로 추진된 적이 있지만,

더 큰 규모로 확산되진 못했다. 강 복원을 고민해온 전문가와

시민사회조차 4대강사업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특히 주요 하천에서 녹조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환경운동 진영

전체가 4대강 복원에 절실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정치적 요인도 있었다. 사실상

양당 체제인 한국 사회에서 보수 정당인 당시 새누리당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사업을 추진했고 민주당이 이에 반대하고

나섰지만, 그러한 반대도 정쟁 수준에 머물렀을 뿐 대안적 비전은

부재했다. 새로운 세대가 풀씨부터 키워내야만 새로운 비전이

꽃필 수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져가고 있었다.

마을 하천에서 싹을 틔우는 작은 풀씨

2006년, 2016년 환경부가 펴냈던 「농업용 보 철거

시범사업 보고서」를 10년 만에 다시 꺼내 읽었다. 연구 책임을

맡았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곡릉2보가 철거

이후 수질이 가장 뚜렷하게 개선돼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3~4등급 수준에서 1등급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전국의 활동가들에게 메일을 보냈다. 4대강사업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서 작은 성과부터 만들어갈 동료를 찾고

싶다고 말이다. 경기도 성남에서 답장이 왔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탄천에서 이제는 쓰이지 않는 농업용 보를 철거해보고 싶다고

했다. 이후 5년간 시·환경부·의회를 설득해 세 개의 농업용 보를

철거했다. 시민 과학 연구와 전문가 협업으로 철거 후 환경

데이터를 수집·분석했고, 홍수 위험도 검토했다. 그 결과 홍수위는

1미터 낮아졌고,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가 돌아왔으며, 수질은

처음으로 1등급을 기록하는 변화가 관찰됐다.

용도를 상실한 채 강을 가로막고 있는 저 많은 장벽을

하나씩 철거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업으로 일궈낸 성과를 고루 나누고, 이 과정에서 신뢰라는

사회적 역량을 쌓아봐야, 그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마을의

일부로서 강을 이해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더 깊이

마주해야 한다. 작은 보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마음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테니까.

業用堰は 33,942 基、そのうち5,857基が破損し、3,826 基が

廃止済みだ。

時間が経つにつれて老朽化した施設は増え、都市化や地域消

滅が進み、使用用途を失う施設はさらに多くならざるを得ない。この

ような背景の元支流に点在する農業用堰の撤去が試験的に進められ

たが、広がることはなかった。河川の復元を考えてきた専門家や市民

社会でさえ、四大河川事業という巨大な渦に取り込まれていたからで

ある。また、主要な河川でアオコの被害が深刻化したために、環境運

動に関わるあらゆる人々が四大河川の復元に取り組まなければなら

なくなった。

政治的な要因もあった。二大政党制の韓国社会において、保

守政党である当時のセヌリ党出身の李明博大統領が四大河川事業

を推進し、民主党はこれに反対の姿勢を示したが、単なる政争にすぎ

ず、代わりとなるビジョンは欠けていた。新しい世代が小さな種を育て

てこそ、新しいビジョンが花を咲かせるということが、次第に明らかに

なっていった。

村の小川から始まる希望の種

2016年、2006年に環境部がまとめた農業用堰撤去の試験

事業報告書を、10年ぶりに再び読み返した。韓国建設技術研究院の

分析によれば、曲陵 2 堰の撤去後、水質は最も顕著に改善され、生

化学的酸素要求量が 3~4 等級から 1 等級に回復したことが明らか

になった。

私は全国の活動家たちにメールを送った。四大河川事業の過

ちを正すために、小さな成果を共に積み上げていける仲間を探したい、

と書いたのだ。京畿道城南から返事が届いた。市街地を流れる炭川で、

もう使われていない農業用堰を撤去したいという申し出だった。その

後 5 年間にわたり、城南市・環境部・市議会を説得し、3 基の農業用

堰を撤去した。市民科学と専門家の協力でデータを収集・分析し、洪

水リスクも検討した。その結果、洪水位は 1 メートル下がり、絶滅危惧

種のイカルチドリが戻り、水質も初めて 1等級を記録するなど、変化は

劇的であった。

私たちにはさらに多くの挑戦と成功、そして失敗が必要だ。役

割を失ったまま川をせき止めている障壁を一つずつ取り除き、その記

録を残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様々な利害関係者の協力で得ら

れた成果を分かち合い、その中で信頼という社会的な資本を積み重

ねてこそ、次の段階に進むことができるのである。地域の一部として河

川を理解し、少しずつ変化を生み出す過程と深く向き合う必要がある。

小さなダムから始まったこの思いが、大きな変化の兆しとなるだろう。

(편집자 주) 브라질 아마존의 벨루몬치 댐(Belo
Monte Dam)은 댐 건설의 부정적 영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사례 중 하나다. 약 5조 원을 투입해
건설된 댐은 싱구강(Rio Xingu) 볼타그란지(Volta
Grande) 구간의 유량을 80퍼센트 감소시켰으며,
130킬로미터의 물줄기가 이에 영향을 받았다.

(มिࣽந )ϏϢαϤɻΛϗηϬʹϒϦϛϬοɻιϙʟBelo
Monte Damʠ͵ ɷιϙʹѮ͊ӥڶΘূீ͟るྨࣁʹ

ҭ͈ͪͭるɸݍ઀ͱ͵໼ 5 ஶΟ΢Ϭ͒ౡ͞ΏΒɷΰϬΩ

ʑએʟXinguʠϕϤθΩϢϬπ (Volta Grande) ۝؏

ঔ͝ɷ130kmݫ80%͵ྑཱིʹ ͱΕͥるਨ࿌͒ӥڶ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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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지

시민운동을 해나감에 있어 나에게 소중하고도 중요한 것은 ‘연대’다. 세계 각지에서 

계속되는 분쟁, 우경화되는 정치, 이민자에 대한 배제와 심화되는 불평등, 그리고 

기후위기의 영향 속에서 바로 지금, 연대가 위협받고 있다.

社会運動や市民活動に取り組む上で、重要なのは、「連帯」することだ。各地で続く紛争、

右傾化する政治、移民排斥や拡大する格差、そして気候危機の影響で、連帯が脅かさ

れている。

후카쿠사 아유미

FoE Japan 사무국장, 
기후변화·에너지 담당.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충격을 받아 대학생 때 

FoE Japan 탈원전 
팀에서 인턴 활동을 했고, 
2016년부터 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일본의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 
관한 조사 및 제언, 일본의 
민관 협력 인프라 수출에 

관한 조사, 제안, 캠페인 
등을 맡고 있다. 

深草亜悠美

FoE Japan 事務局長、気

候変動・エネルギー担当。

福島原発事故に衝撃を

受け、大学生の時に FoE 

Japanの脱原発チームで

インターン。2016 年から

スタッフとなる。日本の気

候変動・エネルギー政策

に関する調査・提言や、日

本の官民が関わるインフ

ラ輸出に関する調査提言

・キャンペーンなどを行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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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국에서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지만,
트럼프는 기후변화를 전면 부정하고 미국 내 화석연료산업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이민을 악으로 규정하고, 배외주의를
부추기는 현상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일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경제적·정치적 불안정성이 심화된 것도 그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각지에서 극우 세력이 성장하고, 시민사회에 대한
억압이 강화되고 있다. 다극화하는 세계에서,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각국의 협력은 한층 어려워졌다.
또한 기후위기가 이미 되돌릴 수 없을 수준에 도달해버린 건

아닌가 하는 공포와 불안도 있다. 바로 이런 흐름에 대항하기
위해서, 끈끈한 시민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 연대는 가능한
것임을 COP 현장의 각국 지도자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1992년 리우에서 채택된 UN기후변화협약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내걸었다. 역사적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한 나라들은 그만큼 감축 책임이 클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의무도 진다는 원칙이다.
실제로 170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누적 배출량 중 4분의
1이 미국이라는 한 나라에서 배출되었다. 일본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탄소배출국 중 하나다. 경제 대국인 선진국의
행동이 기후위기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 그러나 COP
논의에서 선진국들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부정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실질적인 재원 조성을
회피했으며, 개발도상국이 요구하는 ‘배상 책임’에도
반대해왔다. 일본 정부 관계자 등과 대화할 때에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입장이나 견해 차이로 인한 대립이

기후 대응 논의를 늦추고 있다는 식의 발언이 들리곤 한다.
그러나 기후부정의(ස੖٘)의 뿌리에는 과거 식민지 시대의

광물자원의개발은환경과사회,지역공동체에매우큰영향을끼쳐왔으며,특히글로벌남반구개발현장에서의환경
파괴와인권침해는오랜기간문제로지적받아왔다.이와더불어최근에너지전환을위한광물자원수요가커지면서
이에따른부정적영향도우려된다.일본정부또한중요광물의안정적공급을위해공급원의다각화,원자재공급망
확보,자원외교강화등을정책방침으로삼고있다.그러나광물자원개발이야기하는부정적영향에대해서는논의가
부족하다.진정 ‘공정한’에너지전환을위해서는국내와해외,육상과해상을막론하고광물자원의무제한채굴에서
벗어나수요를줄이는것이대전제가되어야한다.광물자원이선진국의에너지전환이나자동차산업등에우선적으로
쓰이는반면,개발도상국에는환경부담과부채만남기는구조에대한문제제기도필요하다.

구조로부터 이어져온 글로벌 남반구에서의 자원과 노동력

착취, 그리고 그것이 떠받쳐온 선진국의 소비와 풍요, 곧
경제식민주의적이고 불평등한 체제가 있다. 선진국은 경제
발전을 이루어 풍요로워져 기후위기에 대처할 능력이

있는 반면, 착취당해온 나라는 여전히 가난해서, 기후변화
대응은커녕 교육이나 사회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자금도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가 채무
여건이 악화되어, 에너지 위기에 영향을 크게 받게 된
나라들도 있다. 선진국이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직시해 좀 더 빠르게 국가 배출량 감축과 탈화석연료를

추진하고, 글로벌 남반구에 대한 자금 및 기술 지원 의무를
다하지 않는 한, 세계의 기후위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대량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해온 과거의

청구서를 오히려 개발도상국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과연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건 어느 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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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에게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고, 기후위기의 영향은 이미 우리
눈앞까지 다가와 있다. 1.5°C 목표
달성도 불확실하다. 그러나 기후정의가
단순히 온도라는 목표 달성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1.5°C에
근접한 현재, 이미 파괴적인 영향이
확실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부정의를 만들어온 구조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또한,

기후위기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인권과

생명이 경시되는 사회를 바꾸는 일이야말로

기후정의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우리는 체제
전환(system change)이라고 부른다.
‘인권 없이 기후정의 없다’라는 슬로건은
COP 회의장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구호다.
2022년 COP27 개최지인 이집트에서는
시민사회 배제와 시민 탄압이 문제시되었다.
영국계 이집트인 활동가이자 양심수인 알라

압둘 파타흐는 COP27 개최 몇 달 전부터
단식 농성을 이어갔다. COP에 앞서 이집트를

포함한 세계 시민단체가 그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공간에서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에도 COP28(아랍에미리트),
COP29(아제르바이잔) 등 시민사회의
민주적 활동이 제한된 나라에서 연달아

COP가 개최되었고, 팔레스타인을 포함해
세계 각지에서 전쟁이 격화되어왔다. 생명조차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후정의는 있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해가 갈수록 더욱 중요하게

와닿는다.

마지막으로,여러분이벨렝에가지않더라도지
금있는곳에서기후정의운동

에연대하고,

행동할수있는방법이많이있
다.시민의힘을믿고,기후위기를포함해수많은문제를

만들어내고있는이시스템을
함께바꿔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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さ
ま
ざ
ま
な
場
面
で
﹁
カ
ー
ボ
ン
ニ
ュ
ー
ト
ラ
ル
﹂
や
﹁
ネ
ッ
ト
ゼ
ロ
﹂
と
い
う
言

葉
を
目
に
す
る
︒
﹁
ネ
ッ
ト
ゼ
ロ
﹂
と
は
︑
温
室
効
果
ガ
ス
の
排
出
量
か
ら
吸
収
量

も
し
く
は
除
去
量
を
差
し
引
き
︑
合
計
を
ゼ
ロ
に
す
る
こ
と
だ
︒
現
在
国
や
企
業
が

推
進
し
て
い
る
﹁
ネ
ッ
ト
ゼ
ロ
﹂
は
化
石
燃
料
を
使
用
し
な
が
ら
炭
素
を
回
収
す
る

方
針
で
は
あ
る
が
︑
二
酸
化
炭
素
自
体
は
大
気
中
に
残
留
し
続
け
る
性
質
が
あ
る
た

め
︑2050

年
ま
で
に
緩
や
か
に
排
出
ゼ
ロ
を
目
指
す
の
で
は
な
く
︑
可
能
な
限
り
早

い
段
階
で
大
幅
に
削
減
し
な
け
れ
ば
な
ら
な
い
︒

対
策
と
し
て
﹁C

C
S

︵
炭
素
回
収
・
貯
留
︶
﹂
や
﹁D

AC

︵
直
接
空
気
回
収
︶
﹂
︑
燃

焼
時
にC

O
2

を
排
出
し
な
い
水
素
や
ア
ン
モ
ニ
ア
を
﹁
ゼ
ロ
エ
ミ
ッ
シ
ョ
ン
燃
料
﹂

と
し
て
活
用
す
る
方
策
等
が
推
進
さ
れ
て
い
る
︒
し
か
し
︑
こ
れ
ら
の
技
術
は
コ
ス

ト
が
高
く
︑
技
術
的
な
課
題
も
多
く
さ
れ
て

い
る
︒
再
生
可
能
エ
ネ
ル
ギ
ー
由
来
で
な
い

限
り
︑
水
素
や
ア
ン
モ
ニ
ア
は
製
造
時
に
多

く
の
温
室
効
果
ガ
ス
を
排
出
す
る
︒
化
石
燃

料
企
業
な
ど
は
自
ら
の
事
業
を
継
続
し
な

が
ら
︑
植
林
で
排
出
を
相
殺
し
よ
う
と
し
て

い
る
︒
そ
の
た
め
に
必
要
な
土
地
の
規
模
は

莫
大
で
︑
先
住
民
族
の
土
地
を
収
奪
す
る
危

険
性
を
は
ら
ん
で
い
る
︒
バ
イ
オ
マ
ス
燃
料

は
カ
ー
ボ
ン
ニ
ュ
ー
ト
ラ
ル
と
さ
れ
て
い

る
が
︑
皆
伐
も
し
く
は
森
林
後
退
が
生
じ
た

場
合
︑
森
林
が
元
の
状
態
に
回
復
す
る
ま
で

に
︑
数
十
年
か
ら100

年
以
上
か
か
る
こ

と
も
あ
る
︒

私
た
ち
に
残
さ
れ
た
時
間
は
少
な
く
︑
気
候
危
機
の
影
響
は

既
に
目
の
前
に
迫
っ
て
い
る
︒1.5

℃
目
標
の
達
成
も
危
ぶ
ま

れ
て
い
る
︒
し
か
し
︑
気
候
正
義
は
︑
単
に
気
温
目
標
の
達

成
の
み
希
求
す
る
の
も
の
で
は
な
い
と
考
え
る
︒1.5

℃
に

迫
り
つ
つ
あ
る
現
在
で
も
致
命
的
な
影
響
が
現
れ
だ
し
て

い
る
の
も
確
か
で
あ
る
︒
人
々
の
命
を
守
る
た
め
に
は
︑
そ

も
そ
も
こ
の
不
正
義
の
根
源
で
あ
る
構
造
自
体
と
向
き
合

い
︑
気
候
危
機
だ
け
で
な
く
さ
ま
ざ
ま
な
形
で
人
権
や
人
々

の
命
が
軽
視
さ
れ
る
社
会
を
変
え
る
こ
と
が
気
候
正
義
で

あ
る
と
考
え
る
︒
こ
れ
を
私
た
ち
は
シ
ス
テ
ム
チ
ェ
ン
ジ
と

呼
ん
で
い
る
︒

﹁
人
権
な
く
し
て
気
候
正
義
な
し
﹂
と
い
う
ス
ロ
ー
ガ
ン
は
︑

C
O

P

の
会
場
で
も
よ
く
聞
か
れ
る
︒2022
年
のC

O
P27

の
際
に
は
︑
開
催
地
エ
ジ
プ
ト
で
の
市
民
社
会
ス
ペ
ー
ス
の

縮
小
や
市
民
へ
の
弾
圧
が
問
題
視
さ
れ
た
︒
英
国
系
エ
ジ
プ

ト
人
の
活
動
家
で
︑
良
心
の
囚
人
で
あ
る
ア
ラ
ー
・
ア
ブ
デ

ル
フ
ァ
タ
ー
は
︑C

O
P27

開
催
の
数
ヵ
月
前
か
ら
ハ
ン
ガ

ー
ス
ト
ラ
イ
キ
を
行
っ
て
い
た
︒C

O
P

に
先
立
ち
︑
エ
ジ

プ
ト
を
含
む
世
界
の
市
民
団
体
な
ど
が
︑
ア
ラ
ー
の
解
放
を

求
め
︑
自
由
に
市
民
活
動
が
で
き
場
な
く
し
て
︑
気
候
変
動

対
策
は
成
し
得
な
い
と
声
を
上
げ
た
︒C

O
P28

は
ア
ラ
ブ

首
長
国
連
邦
︑C

O
P29

は
ア
ゼ
ル
バ
イ
ジ
ャ
ン
と
︑
市
民

社
会
が
民
主
的
に
活
動
で
き
る
場
が
限
ら
れ
た
国
で
連
続
し

てC
O

P

が
開
催
さ
れ
た
こ
と
︑
ま

た
パ
レ
ス
チ
ナ
を
含
む
各
地
で
戦

争
が
激
化
す
る
中
︑
命
す
ら
脅
か
さ

れ
る
状
況
下
で
︑
気
候
正
義
は
あ
り

得
な
い
と
い
う
メ
ッ
セ
ー
ジ
が
︑
年

年
々
そ
の
重
要
性
を
増
し
て
い
る
よ

う
に
感
じ
る
︒

이제는여러장면에서 ‘탄소중립’이나
‘넷제로’라는말을찾아볼수있다. ‘넷제로’란
온실가스배출량에서 흡수량혹은제거량을

빼서합계를 0으로만든다는뜻이다.
심화하는기후위기 속에서탄소배출을빠르게

감소시키는 일이시급하고,이를위해필요한
것은 ‘화석연료에서벗어나는 것’이다.그러나
최근여러국가와기업이추진하고있는

방향은화석연료를 계속이용하면서탄소를

포집해 ‘넷제로’를달성하는것이다.애초에
이산화탄소는대기에오래잔류하는성질이있기

때문에, 2050년까지완만하게배출제로를
향해갈것이아니라,가능한한빠른시점에
많이감축하여야한다.어떻게온실가스를
‘흡수’하거나 ‘제거’하겠다는것일까. ‘CCS(탄소
포집·저장)’와 ‘DAC(직접공기포집)’,연소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않는수소나암모니아

등을 ‘배출중립연료’로활용하는방안등이
추진되고있다.그러나이러한기술은가격이
비싸고,기술적인 과제도많이남아있다.
재생에너지에기반하지않는한,수소와

암모니아는제조공정에서많은온실가스를

배출한다.화석연료기업들은사업을
그대로유지하면서산림조성으로배출량을

상쇄하고자한다.이를위해서는막대한규모의
토지가필요하고,따라서원주민의토지를
강탈할(인클로저)위험도크다.바이오매스
연료는탄소중립적이라고 여겨지지만,벌목이나
산림파괴가있을경우숲이원래상태로

회복될때까지수십년에서 100년이상이
걸리기도한다.가짜 ‘넷제로’에현혹되지않고,
탈화석연료를추구하는것이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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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한민국서울에서
태어났다. 1993년부터
문학평론가와 일간지

칼럼니스트로 활동해왔다.
2011년부터는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로재직중이다.  
세계시민교육과 동아시아

문학,문화관련교육
및연구,실천활동을
여러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다.그간저술한
책으로는 『두 섬:저항의
양극,한국과오키나와』 
『연옥에서 고고학자처럼』 

『시장권력과 인문정신』 

등이 있다.어린시절부터
강아지와 함께말없이

세상을바라보는 것을

좋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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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브라질 이민사’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1908년 6월 18일 일본 고베

항을 출발한 가사토마루 호가 51일 만에 브라질

상파울루주 상투스 항에 781명의 일본인을

내려놓았다. 오키나와현과 인접한 가고시마현

사람도 다수 배에 타고 있었다. 이때부터 1941년까지 총 18만

8209명이 일본에서 브라질로 이주했다. 1941년 태평양전쟁의 발발 직후

브라질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한다. 이에 따라 브라질로의

이민이 중단되었다가 전후(戰後)인 1952년에 재개되었다.

태평양전쟁 말기였던 1944년 이후 오키나와에서는 미군과

일본군의 대규모 지상전이 펼쳐졌다. 이로 인해 오키나와는 심각한 참화를

겪는다. 오키나와 전투에서 일본군이 패전한 이후 이곳은 미군의 점령하에

급격하게 ‘기지의 섬’으로 변모하는데, 가옥은 파괴되고 토지는 미군에

몰수당한 오키나와 민중은 다시 해외 이민을 통해 생존을 모색한다.

1948년에서 1990년까지 브라질로의 이민을 결행한 오키나와인은

모두 9494명이다. 같은 시기에 아르헨티나로는 3894명, 볼리비아로는

3448명, 페루로는 733명이 이민을 떠났다. 오키나와현에서 남미로

이주한 인원은 1만 7000여 명으로 확인된다. 특히 이민자들이

1950~1960년대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전후 미군 점령기

오키나와에서 민중의 생존이 매우 어려웠음을 보여준다.

현재 브라질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계 이민자는 총 180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그 가운데 10퍼센트 정도인 18만여 명이 오키나와계 이민자인

것을 고려하면, 일본의 전국 행정단위 가운데 가장 많은 해외 이민자가

나온 현이 오키나와인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브라질 이민자가 가장 많다.  

브라질로 이민한

오키나와인들은 다른 일본계

이민자와 마찬가지로 브라질 내

여러 곳의 커피와 목화, 사탕수수

농장 등에서 노동자로 일했다.

양봉(養蜂)과 박하 재배를 통해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해 큰돈을

모은 사람들도 속속 나타났다.

이런 과정에서 일정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상파울루나

리우데자네이루 등 대도시로

이주해 중소기업을 운영하거나 자영업자가

된다. 하와이의 오키나와 초기 이민자 집단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오키나와 이민자들은 가족 단위가 많았다. 최초에는 혼자서 브라질에

1429년 통일 왕국이 성립된 이후 오키나와는 약 450년 동안

독자적인 국가와 전통, 문화를 지닌 류큐국(琉球國)으로 존속했다. 그러나

1879년 일본제국에 의해 주권을 상실한 이후 현재와 같이 오키나와현으로

편입되었다. 1941년 12월 미국과 일본 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고 1945년

일본이 패전하면서, 오키나와현은 미국의 점령·통치 체제에 들어가게

되고, 일본은 1972년이 되어서야 행정권을 반환받는다. 이런 복잡한

역사적 배경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오키나와 사람들은 국적상으로는

일본인이지만, 문화적으로는 오키나와인(혹은 류큐 민족)으로서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자부심이 강하다. 류큐국이 일본으로

병합된 이후 오키나와에는 일본식 호주(戶主)제도와 토지사유제도가

도입되었다. 류큐국 시절의 오키나와에는 지배 계층인 왕족과 사족(士族)

들을 제외하면 대다수 민중에게 호적이나 문중(門中) 개념이 없었다.

또한 가족생활의 중심으로 가모장제(家母長制)적 문화가

강했으며, 토지공유제에 입각한 마을

공동체 농업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민중 사이에는 토지의 사유화나

화폐-상품경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토지사유제와 일본식

장자(長子) 상속을 기본으로 하는

호주제가 도입되자 사족들 외에

토지가 없는 많은 민중이 생존권을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에 아열대 기후에

적합한 사탕수수 농업을 국책으로

강제했다. 당시로서는 설탕이 고가에

거래되는 환금성 작물로 기대를

모았지만, 192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경제대공황과 설탕 가격 폭락이 계속되자

오키나와의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에

이르렀다. 급기야 식량을 확보할 수 없는

민중이 독성이 있는 소철나무를 식용으로

활용하다가 사망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 시기 극에 달했던 궁핍한 상황을 일컬어

오키나와에서는 ‘소철 지옥’이라 부른다.

오키나와의 경제가 이처럼 항시적인 빈사 상태로 함몰되고

있던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일본 본토로의 노동 이주나 해외로의

노동 이민은 민중 입장에서 중요한 선택지가 되었다. ‘이민의 섬’으로서

오키나와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沖縄の経済がこのように常に困窮状態にあったた

め、本土への出稼ぎや海外移民を選択して生き延びること

が、人々にとって重要な選択肢となった。こうして「移民の島」

としての沖縄が形成されていったのである。

ここからは、ブラジル移民の歴史について見ていこ

う。 1908年 6月18日、神戸港を出発した 笠戸丸は 51日間の

航海を経てブラジル・サンパウロのサントス港に到着し、781

人の日本人移民が上陸した。その多くは沖縄県や隣接する

鹿児島県出身者であった。 1941年までに、合計 188,209

人が日本からブラジルに移住した。1941年、太平洋戦の勃

発によりブラジル政府は日本と国交を断絶し、 移民は中断

されたが、戦後の 1952年に再開された。

太平洋戦争末期、沖縄では日米両軍による激しい地

上戦が繰り広げられ、県民は甚大な被害を受けた。沖縄戦

で日本が敗れた後、沖縄は米軍の占領下で急速に「基地の

島」へと姿を変えていった。家屋を破壊され、土地を米軍に

接収された沖縄の人々は、再び海外移民によって生計を立

てる道を選んだ。

1948年から 1990年までにブラジルへ移住した沖

縄出身者は合計 9,494人である。アルゼンチンへは 3,894

人、ボリビアへは 3,448人、ペルーへは 733人が同時期に

移住しており、沖縄から主に南米を中心に海外へ渡った人々

は約 1万 7千人に達した。とりわけ移住時期が 1950~1960

年代に集中しているのは、戦後の米軍統治下おけ沖縄の困

窮状態を如実に示している。

現在、ブラジルに在住している日系

人はおよそ180万人と推計されている。そ

のうち約 10% にあたる 18 万人が沖縄系

であり、日本の都道府県の中で海外移民、特

にブラジルへの移民が最も多いのは沖縄県

である。

他 の日系 移 民と同 様 に、ブラジ

ルへ移住した沖縄人は各地のコーヒー、

綿 花、サトウキビ農園などで農業労 働 者

として働いた。養 蜂 やハッカ栽 培で 得た

商品を米 国へ 輸出し、大きな財を築いた

人も現れた。や がて、財を蓄えた人々はサ

ンパウロやリオ・デ・ジャネイロなどの都市部へ移り、自

1429年に統一王国が成立して以来、沖縄は約 450

年間にわたり独自の国家として、固有の伝統や文化を持つ

琉球王国として存続した。しかし、1879年に日本政府によっ

て併合され、現在の沖縄県となった。その後、1941年 12 月

に日本と米国との間で太平洋戦争が勃発、1945年に日本

が敗戦すると、沖縄県は米国の占領 · 統治下に置かれるこ

とになった。そして 1972 年、ついに施政権がアメリカから日

本に返還された。 このような複雑な歴史的背景を抱えてい

るため、沖縄の人々 は国籍上は日本人でありながら、文化的に

は沖縄人 (あるいは琉球民族 )としての独自のアイデンティ

ティを強く持ち続けている。琉球国が日本に併合された後、

日本式の戸主制度や土地私有制度

が導入された。琉球王国時代の沖

縄では、支配層である王族や士族

を除く多くの人々には戸籍や門中

の概念がなく、家族生活の中心に

母系的な文化が色濃く存在して

いた。また、土地共有制に基づ

く村落共同体の農業が一般的

であり、土地の私有や貨幣・商

品経済が民衆の間にはあま

り浸透していなかった。

土地私有制と日本

式の長子相続を基盤とす

る家制度が導入されると、

士族を除く土地を持たな

い多くの民衆が生活の

基盤を失うこととなった。

日本政府は沖縄に、亜

熱帯気候に適したサト

ウキビ栽培を国策とし

て推し進めた。当時、砂糖は

高値で取り引きされる換金作物として期待されて

いたが、1920 年代後半の世界恐慌と砂糖価格の暴落によ

り、沖縄経済は壊滅的な打撃を受けた。 ついには食糧を確

保できない人々が毒性を持つソテツを食用にせざるを得ず、

命を落とす事例も相次だ。こうした極度の窮乏状態を、沖縄

では「ソテツ地獄」と呼んでいる。

1908년 6월 18일 일본 고베 항을 출발한 
가사토마루 호가 51일 만에 브라질 상파울루주 상투스 항에

781명의 일본인을 내려놓았다. 이때부터 1941년까지 
총 18만 8209명이 일본에서 브라질로 이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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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일본의 태평양전쟁 패전

후 브라질에서 있었던 일본계 이민자들의

비극적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전쟁 당시 브라질은

연합국의 일원이었다. 따라서 1941년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한 이후,

브라질 정부는 일본계 이민자들의 일본어

사용을 금지시키고, 브라질 내 일본어 신문

발행이나 라디오 방송도 금지했다. 그런

까닭에 공식적으로는 1945년 8월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브라질 이민자 사회에 알려지지

않았다. 브라질의 일본계 국가주의

지식인들은 오히려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일본의

함대가 적국인 브라질을 무력으로 접수하러

올 것이라는 유언비어까지 일본어 전단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유포했다.

반면 현지의 포르투갈어 신문을 통해 일본의 패전 소식을 알게 된

10퍼센트가량의 이민자 집단도 존재했다. 이들은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반대로 일본은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였고, 일본의 영토 역시 규슈·혼슈·시코쿠·홋카이도로 한정되었다는

점을 대중에게 사실대로 알렸다. 이들은 ‘패배조’ 혹은 ‘인식파’로 명명된다.

문제는 태평양전쟁이 끝나고도 한참이 경과한 뒤인 195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브라질 내의 일본계 이민자 대다수가 일본의 패전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실로 인정하고 주장하는 ‘인식파’를 국가에

대한 반역자로 간주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극단화되면서 우익

청년이 중심이 되어 ‘특공대’를 조직해 일본의 패전을 사실대로 설파했던

인식파의 지도급 인사를 암살하는 행위가 한동안 지속되기도 했다. 이는

본국으로부터의 정보가 차단된 브라질 이민자 사회의 비극이었다.

패전 이후 일본은 전전(戰前)의

군국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사회로

급속하게 전환하고 있었다. 그러나

멀고 먼 이역의 일본계 이민자 사회는

이렇듯 한동안 일본의 패전을 결코 믿지

않았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만큼

브라질의 일본계 이민자 사회에서
‘원격지(遠隔地) 내셔널리즘’이

강렬했다고 볼 수 있다.

‘계약 이민’을 떠났다고 해도 이후에는 ‘초청 이민’의 형태로 가족들과

재회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오키나와의 전통과 문화와 언어를 브라질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다른 아시아계나 남미, 아프리카계 이민자 집단과 달리, 일본계

이민자들은 ‘명예 백인’으로서의 지위를 누려 인종적 차별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그러나 일본계 안에서는 일본의 본토

이민자(야마톤추ヤマトンチュ)와 오키나와계 이민자(우치난추ウチナンチュ)

사이에는 미묘한 민족적·문화적 갈등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오키나와인으로서는 450년간의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를 가진 류큐국의 전통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일본제국에 무력

병합된 것이기 때문에, 본토에서 있었던

조선인·오키나와인 차별 양상이 브라질의

이민자 사회에서도 완전히 불식되지 못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구별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희석되었다.

브라질의 오키나와 이민자 커뮤니티는 일본

국민이면서도 오키나와인으로서의 전통을 유지해나갔다. 오키나와

현인회(県人會) 등의 조직이 이민 초기인 1920년에 결성된 것은 그러한

공동체 의식이 굳게 유지되었음을 보여준다. 오키나와 특유의 조상

숭배 의식, 오키나와 전통 악기인 ‘산신三線’(일본 ‘샤미센三味線’의

원형이다)에 맞춘 류큐 민요의 애창과 전승, 오키나와 특유의 공동체

문화인 ‘유이마루ユイマール’(상호부조) 정신, ‘모아이模合’(계모임)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류 등, 오키나와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은 브라질에서의

고된 노동을 극복하게 하는 문화적 원천이 되었다. 특히 오키나와인들은

여성들의 영력(靈力)과 가족 경영을 중시하였다.

오키나와의 전통적 신앙 관념 속에서 여성들은 가족 및 공동체의

위험을 영적으로 예방하고 치유하는 샤먼으로 간주되었다. 과거

오키나와에서는 왕실이 국가 샤먼인 ‘노로ノロ’ 조직을 중앙집권적으로

운영하였고(국왕의 누나나 여동생이 조직의 수장이었다), 마을

공동체에서는 민간 샤먼인 ‘유타ユタ’가 길흉화복을 관장했다. 이들

샤먼은 모두 여성이었다. 물론 근대 이후 브라질 이민자 사회에

노로와 유타가 제도적으로 존재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여성들은 가족

공동체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경영의 주체서로 이민자 가족 구성원의

고통과 위험, 심리적·신체적 무력감을 회복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오키나와의 가족 공동체는 메이지유신 이후 유교적 관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일본 본토의 가부장주의와는 조금 양상이 다른 가모장제에

근거한 저력을 보여주었다.

営業者や小規模 事業者として活動するようになった。

これはハワイに移住した初期の沖縄移民にも見られる特徴

で、沖縄からの移民には家族連れが多かった。最初は一人で

「契約移民」としてブラジルへ渡った者も、その後「呼び寄せ

移民」という形で家族と再会するようになった。その中で沖縄

の伝統と文化、言語をブラジルの地で守り続けた。

他のアジア系や南米・アフリカ系の移民とは異なり、

日系移民は「名誉白人」としての地位を与えられ、人種的差

別から比較的自由であった。しかし、日系人の中でも本土出

身の移民 (ヤマトンチュ )と沖縄系移民 (ウチナーンチュ )の

間には微妙な民族的・文化的な対立が存在していた。沖縄

には、450年にわたる独自の歴史と文化を持つ琉球王国の

伝統が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日本に併合された後、本土で

存在した沖縄への差別意識がブラジルの移民社会にも持

ち込まれたのである。こうした対立は時間の経過とともに次

第に薄れていった。

ブラジルの沖縄移民コミュニティは、日本国民であり

ながらも沖縄人としての伝統を受け継いでいった。沖縄県人

会などの組織が、移住初期の 1920年に結成されたことは、

こうした共同体意識の強さを示している。沖縄ならではの祖

先崇拝の習慣や、沖縄伝統楽器「三線 (さんしん )」( 三味線

の原型 ) に合わせた琉球民謡の愛唱と継承、沖縄独特の共

同体文化である「ユイマール」( 相互扶助 )の精神、さらに「模

合 (もあい )」による定期的な交流など、伝統的な生活様式は

ブラジルでの厳しい労働を乗り越える文化的な力となった。

特に沖縄系移民は女性の霊力と家族経営を重んじた。

沖縄の伝統的な信仰では、女性が家族や共同体の

危険を霊的に予防し、癒やすことができるシャーマンと見な

されてきた。かつて琉球王国では、国のシャーマンである「ノ

ロ」組織を中央集権的に運営し ( 国王の姉または妹がノロの

長を務めた )、村の共同体では民間のシャーマンである「ユタ」

が吉凶を占った。これらのシャーマンもすべて女

性であった。もちろん、近代以降のブラジル移民社

会にノロやユタが制度として存在していたわけで

はない。しかし女性は、家族共同体の中で精神的・

霊的な支えとなり、移民家族の成員が直面する苦痛

と危険、そして心理的・身体的な困難を癒やし回復へ

導く役割を果たしていた。そのため沖縄の家族共同

体は、明治維新以後に儒教的観念の影響を強く受

けた本土の父権主義とは異なる、母を中心とした

家族制度に基づく生活の安定としなやかな強さを

示していた。

最後に、日本の敗戦後にブラジルで起きた

日系移民の悲劇的な出来事を紹介したい。太平洋

戦争当時、ブラジルは連合国の一員であった。その

ため 1941年に日本が真珠湾を攻撃した後、ブラジ

ル政府は日系移民による日本語の使用を禁じ、国

内での日本語新聞の発行やラジオ放送も禁止し

た。このため、1945年 8月に日本が降伏したという

事実が、移民社会には伝わらなかった。むしろ、一

部の日系人指導者たちは、日本が戦争に勝利した

ばかりか、やがて日本艦隊がブラジルに来航すると

いう虚報を広め続けた。このような信念を持つ人々

は「勝ち組」あるいは「信念派」と呼ばれた。当時、

ブラジルの日系移民社会の約 9 割がこうした虚報を信じて

いたとされる。

一方で、現地のポルトガル語新聞を通じて日本の敗

戦を知った約 1割の移民も存在した。彼らは、日本が太平洋

戦争に勝利したという話は虚偽であり、むしろ日本は完全に

敗れ、その領土も九州・本州・四国・北海道に限定されたと

いう事実を、人々に正しく伝えようとした。このような人々は

「負け組」あるいは「認識派」と呼ばれた。 問題は、太平洋

戦争が終わってからかなりの時間が過ぎた 1950 年代半ば

になっても、ブラジルの日系移民の大多数が日本の敗戦を認

めず、逆にそれを主張する「認識派」を売国奴とみなしていた

ことである。やがて「勝ち組」の過激分子によって「特行隊」

と称する組織が結成され、日本の敗戦を事実であると訴え

た「認識派」の指導者を相次いで暗殺するというテロ事件が

相次いだ。これは、本国からの情報が断たれたブラジル移民

社会における悲劇であった。

敗戦後の日本は、戦前の軍国主義を脱し、民主主義

社会へと急速に変貌していった。しかし、遠く離れた移民の

地では、日本の敗北を長らく認めようとしない人々が少なく

なかった。言い換えれば、それほどまでにブラジルの日系移

民社会には、現実を歪めてしまうほど強烈な「遠隔地ナショ

ナリズム」が根を張っていたのである。

오키나와의 가족 공동체는 메이지유신 이후 
유교적 관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일본 본토의 

가부장주의와는 조금 양상이 다른 가모장제에 근거한 
생활의 안정과 저력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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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대학법인 시즈오카

문화예술대학 부교수.
‘커피와 기후변화’를
문화인류학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 근간 『커피
2050년 문제』(도쿄
쇼세키)를 썼다. 좋아하는
동물은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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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2050년 문제

브라질은 자타 공인 세계 1위의 커피 생산량을

자랑하는 ‘커피 대국’이면서, 동시에 커피를 상당히 즐기는

나라다. 국가별 커피 소비량은 세계 2위(2022년 통계)이며,

거리에는 카페가 즐비하다. 블랙커피가 기본이지만, 특별한

라떼 메뉴도 훌륭하다. 그중에서도 특이한 것은 ‘한 방울’을

뜻하는 핑가두(pingado)로, 우유를 듬뿍 넣고 커피를 조금 넣어

마시는 음료다. 그 밖에도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에스프레소를

얹어 먹는 아포가토 같은 디저트도 인기다. 브라질에서

여러분의 여정을 커피가 한층 더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그 커피가 기후변화 시대에 위기를 맞고

있다. 계기는 크리스찬 번 등의 연구진(Christian Bunn et

al.)이 2015년 발표한 논문이었다. 「한 잔의 쓴 커피(A Bitter

Cup)」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연구진은 현재 속도로 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2050년에는 커피 적정 재배지가 아라비카 종은

49퍼센트, 로부스타 종은 54퍼센트 감소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 이 논문은 일본 커피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커피

2050년 문제’라는 말까지 나오게 했다. 나아가, 연구진의

시뮬레이션은 RCP 6.0 시나리오(2100년 세계 평균기온이

산업혁명 이전 대비 1.4˚C에서 3.1˚C 상승하는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될 경우)에 기초하고 있다. 파리협정의 ‘1.5˚C 목표’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연구진이 예상한 미래가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란 얘기다.

커피 수확량이 감소하면, 생산자는 빈곤에

빠질 것이다. 또한, 소비자도 커피 공급 부족(그리고

그에 따른 가격 급등)을 겪을 것이다. 커피가 고급품이

되는 미래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변할 것인가.

그 질문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커피가 삼림 감소를 조장한다?

커피 자체가 기후변화의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다. 삼림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농지 개발을

위한 벌채가 꼽히는데, 커피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의 조사 보고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5년 사이 전 세계에서 약 200만

헥타르의 삼림이 커피 농장으로 대체되었다고 한다. 2 커피‘만’

심은 단일 작물 재배 농장에서는 생물다양성이 상실되고,

커피나무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コーヒー2050 年問題

ブラジルは、世界第 1位のコーヒー生産量を誇る、言わずと知

れた「コーヒー大国」であり、コーヒーを多様な楽しみ方で味わう国とし

ても知られている。国別のコーヒー消費量は世界第 2 位 (2022 年統

計 ) で、街にはカフェが多く見られる。ブラックコーヒーが基本で、ラテ

メニューが充実している。なかでも珍しいのは「一滴」を意味するピン

ガード (pingado)。たっぷりのミルクにコーヒーを少し加えて飲む。そ

の他、バニラアイスにエスプレッソをかけたアフォガート (a«ogato)な

どのスイーツも人気だ。ブラジルでの滞在をを、コーヒーが豊かにしてく

れるだろう。

しかし、そのコーヒーが気候変動の時代において危機を迎えて

いる。きっかけは、クリスチャン・バン (Christian Bunn)らの研究グ

ループが、2015 年に発表した論文だった。「一杯の苦いコーヒー (A

bitter cup)」と題されたその論文によると、このままのペースで温暖

化が進んだ場合、「2050年にはコーヒーの栽培可能地域がアラビカ

種は 49%, ロブスタ種は 54% 減少する」というものだった。 1 この論

文は日本のコーヒー業界に大きな衝撃を与え、「コーヒー 2050年問

題」と呼ばれるようになった。なお、研究チームのシミュレーションは、

RCP6.0(2100 年の世界の平均気温が産業革命以前と比較して 1.4˚C

から 3.1˚C 上昇するペースで温暖化が進んだ場合 ) のシナ

リオに基づいている。つまり、パリ協定の「1.5˚C目標」が

実現できなければ、研究チームが予測した未来が現実

となってしまうだろう。

コーヒーの収穫量が減少すれば、生産者は貧

困に陥る。また、私たち消費者にとってはコーヒー供給

不足 (それに伴う価格高騰 )が生じる。コーヒーが高級品

になる未来を受け入れるのか、それとも、私たちが変わるのか。

それが今、問われている。

コーヒーが森林減少を助長する?

コーヒー自体が気候変動の要因であると

主張する研究者もいる。森林減少の要因の一

つとして農地開発のための伐採が挙げられ

るが、これはコーヒーも例外ではない。世界資

源研究所 (World Resources Institute)

の調査報告によると、2001 年から 2015 年

の間に、世界全体で約200万ヘクタールの森

林がコーヒー農園に置き換えられたという。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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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자체가 기후변화의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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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unn, C., Läderach, P., 

Ovalle Rivera, O., Kirschke, 

D. (2015) “A bitter cup: climate 

change profile of global 

production of Arabica and 

Robusta coffee”, Climatic 

change, 129(1):89-101.

2

Goldman, E., 
Weisse, M., Harris, N., & Schneider, M. (2020) “Estimating the role of seven commodities in agriculture-linked deforestation: Oil palm, soy, cattle, wood fiber, cocoa, coffee, and rubber”, Technical Note, World Resources 
Institut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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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디 관목인 커피는 야생에서 열대우림이 무성한

나무그늘 아래서 자란다. 때문에 아그로포레스트리에

적합한 작물이라고 알려져 있다. 만일 브라질의 커피 농장을

전부 아그로포레스트리로 전환할 경우, 2050년까지 현재의 약

75퍼센트의 농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5

그럼에도 브라질에서 아그로포레스트리로 전환할

수 있는 생산자는 소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수확

기계는 수풀이 우거진 숲을 지나갈 수 없어서 재배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산자 중에서는

대형 중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큰 빚을 낸 사람도 많다. 또한

아그로포레스트리는 기계화할 수 있는 공정이 적어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한창 발전 중인 브라질에서 농업 인구는

이미 감소 추세에 있고, 커피산업 전반에서도 일손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일손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문제다.

브라질 커피와 우리의 연결 고리

지금까지 브라질을 중심으로 커피와

기후변화 문제를 살펴보았다. 앞으로 커피

수확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생산자의

수입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은 ‘기후변화에 의해 빈곤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리스크를 생산자들이 감수해주고 있기 때문인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멀리 떨어진 커피 산지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이를 재차 강조하는 이유는 브라질

커피와 우리의 생활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브라질 커피의 역사에서 일본과 한국의
‘연결고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브라질에 커피가 전해진 것은

1727년의 일이지만, 본격적인 재배가 시작된 것은 19세기에

들어선 이후다. 1822년 당시 브라질제국이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하면서, 커피 생산은 급속히 확대되었다. 브라질 커피가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전 세계 노동자들이 모여든 것도

한몫했다.

커피는 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을까. 그 이유는 한

그루의 커피나무에서 채취되는

커피콩(종자)의 양이 적기

때문이다. 커피나무 한 그루에서

한 해에 수확되는 열매는 원두로

환산하면 204~365그램, 시판 원두

한 봉 분량밖에 되지 않는다. 즉, 커피

재배로 생계를 이어간다면 광대한 토지를

개간하여 나무를 대량으로 심어야 한다. 또한

열매는 수확기에 한꺼번에 열리기에 가족농으로는 일을 감당할

수 없어, 많은 계절노동자가 필요하다.

초기의 브라질커피는 노예제도에 토대를 두고

성립되었다. 그러나 1888년 노예제가 폐지되면서, 당시

농장주들에게는 어떻게 노동자를 확보할 것인지가 큰 과제였다.

이에 브라질 정부가 나서서 해외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는

해결책을 내놓았다. 당시 이주노동자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이러한 배경도 있어 2025년 삼림 파괴에 연루된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될 전망이다. 3 ‘삼림 실사

의무화 규칙(EUDR)’이라고 불리는 이 법률은 커피를 필두로 각

농산물이 어디서 재배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장소까지 거슬러

올라가 삼림 파괴가 행해지지 않고 있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
‘커피에 의한 삼림 벌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예외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나라가

있다. 바로 브라질이다. 브라질에서는

1960년부터 2019년까지 커피 생산량이

416퍼센트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내 농원의 총 면적은 51퍼센트 감소했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물 관리, 토양 개량 등 기술의

향상도 있었지만, 기계 도입으로 인한 작업

합리화의 역할이 컸다고 알려져 있다. 4

일반적으로 커피는 산간 지역에서

재배한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브라질 커피의 59퍼센트는

평탄하고 광활한 땅인 세라드 지역에서 재배된다. 탁

트인 땅에서는 트랙터나 수확기 등 중장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커피 수확 시기에는 높이

4미터가 넘는 거대한 기계가 활약하는 풍경이 펼쳐진다.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한 커피 재배, 오히려 독이 되다?

그러나 이처럼 생산 효율을 추구해온 재배 방법은

현재 기로에 서 있다. 브라질에서는 경작 면적을 넓히지 않고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커피‘만’ 심은 농원이 많은데, 단일 작물을

재배하는 농원은 그늘이 적고 직사광선이 닿기 쉽기에 기온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서두에 소개한 번 등의 연구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2050년까지 적정 재배지가 60퍼센트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전 세계 평균인 49퍼센트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에 따라 아그로포레스트리(agroforestry)에 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아그로포레스트리란 숲속에서 재배하는

농업 형태로,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표의

온도를 낮출 수 있고 토양의 수분량 증가도 도모할 수 있다.

の水分量の増加も期待できる。低木樹であるコー

ヒーは、野生下では熱帯雨林が生い茂る日陰で生育する。その

ため、アグロフォレストリーに適した作物とされている。仮に、ブラジル

のコーヒー農園をすべてアグロフォレストリーに転換した場合、2050年

までに現在の約 75% の農園を維持できるという予測も出ている。 5

しかし、ブラジルでアグロフォレストリーに転換できる生産者は、

少数であると予測される。大型の収穫機は、樹木が茂る森を通ることが

できないため、栽培方法の抜本的な転換が必要であるからだ。一方で、

生産者の中には、大型重機を購入するために負債を多額の負債を抱え

た者も多く、新しい農法に投資することが難しい場合もある。また、アグ

ロフォレストリーは、機械化できる工程が少ないため、「人の手」を必要

とする。しかし、発展途上にあるブラジルでは農業就労人口が減少傾向

にあり、コーヒー産業全体で人手不足が発生している。人手の確保は大

きな課題である。

ブラジルコーヒーと私たちのつながり

ここまで、ブラジルを中心に、コーヒーと気候変動の問題を見て

きた。今後、コーヒーの収穫量が減少することは、生産者の収入が下が

ることを意味する。つまり、私たちがコーヒーを飲むことができるのは、

「気候変動によって貧困に陥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リスクを生産者が

背負ってくれているからにほかならない。そのような意味で、遠く離れた

コーヒーの産地で起きている現象は、決して他人事ではないのである。

そのことをあらためて強調するのは、ブラジルコーヒーと私たちの生活

は密接に関わっているからである。最後に、ブラジルコーヒーの歴史から

日本と韓国の「つながり」を見ていきたい。

ブラジルにコーヒーが伝わったのは 1727年だが、本格的に栽

培が始まるのは 19 世紀に入ってからである。1822 年にブラジル帝国

( 当時 ) がポルトガルから独立したことを契機に、コーヒーの生産は急

速に拡大した。ブラジルコーヒーが成長できた背景には、世界中から多

くの労働者が集まってきたことが挙げられる。

なぜ、コーヒーは多くの労働力を必要とするのか。その理由は、1

本のコーヒーの木から採れる豆 (種子 )の量が少ないことに起因する。

1年間に収穫される実は、焙煎豆に換算すると 204~365g(スーパーな

どで販売されているコーヒー豆 1 袋分 ) 程度にしかならない。つまり、コ

ーヒー栽培で生計を立てるには、広大な土地を開墾して大量の木を植え

る必要がある。しかし、収穫期には一斉に実がなるので、家族だけでは

収穫が追いつかず、大量の季節労働者が必要となる。

初期のブラジルコーヒーは、奴隷制度によって成り立っていた。し

かし、1888 年に奴隷制廃止令が出されると、当時の

農園主たちにとって、いかに労働者を確保す

るかが課題となった。その解決策とし

てブラジル政府が取り組んだの

が、海外からの移民労働者を受

け入れることだった。当時の移

住者は、イタリア、ポルトガル、

スペインなどのヨーロッパ諸国

が中心だったが、その一翼を担っ

たのが日本人移民であった。日本か

らブラジルへの集団移住が始まったの

コーヒー「だけ」が植えられた単一栽培の農園では、生物多

様性が失われ、コーヒーの木の二酸化炭素吸収量が減少す

るという結果も出ている。 3 このような背景もあり、EU では 2025

年中に森林破壊に関連する商品の販売を禁止する法律が施行され

る見込みである。「森林デューデリジェンス義務化規則 (EUDR)」と呼

ばれるこの法律では、コーヒーをはじめとする農産物がどこで栽

培されたのか、具体的な区画までさかのぼって森林破壊が行

われていないよう証明することを求めている。

「コーヒーによる森林伐採」への監視が強化される中、

例外的な事例が見られた国がある。それはブラジルだ。ブラ

ジルでは、1960年から2019年にかけてコーヒーの生産

量が 416% 増加した。それにもかかわらず、国内のコー

ヒー農園の総面積は 51% 減少した。この成果の背景

には、水管理や土壌改良にかかわる技術向上もさるこ

とながら、機械導入による作業の合理化が大きく寄与

したと言える。 4

一般的に、コーヒーは山間地域で栽培されているイメージが

あるかもしないが、ブラジル産コーヒーの 59% は、平坦で広大な土地

であるセラード地域である。開けた土地では、トラクターや収穫機など

の重機を使用できるため生産効率を高めることができるからだ。収穫

期には、高さ4メートルを超える巨大な機械が活躍する風景を見ること

ができる。

経済合理性を求めたコーヒー栽培が裏目に ?

しかし、このように生産効率を追求してきた栽培方法が、今、岐

路に立たされている。ブラジルでは、耕作面積を広げず

に収穫量を増やすために、コーヒー「だけ」を植え

た農園が多いが、単一栽培の農園は、日陰が少な

く直射日光が当たりやすいため、気温上昇の影

響を強く受ける。冒頭で紹介したバンらの研究で

は、ブラジルで2050年までに適作地域が60%減

少すると予測されており、これは全世界平均の 49%

を遙かに上回る数値である。

そこれに伴い、アグロフォレストリーへの期待が高まっ

ている。アグロフォレストリーとは、森林の中で作物を栽培する農業形

態であり、樹木が日陰を作るため、地表温度を下げることができ、土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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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Coffee Science, 18, no. 
e20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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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9-1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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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은 

‘기후변화에 의해 빈곤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리스크를 

생산자들이 감수해주고 있기 때문인 셈이다. 

私たちがコーヒーΛҿΉ͜ͱがͰ͖るͷ͸、
ʮީؾ変ಈʹΑͬͯශࠔʹؕるか΋͠Εな͍ʯͱ͍͏

ϦεΫΛੜऀ࢈がഎෛͬͯくΕ͍ͯるかΒʹ΄かなΒな͍ɻ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52 53



스페인 등 유럽 국가에서 주로 유입되었는데,

이 가운데는 일본에서 온 이주노동자도 있었다.

일본에서 브라질로 집단 이주가 시작된 것은 1908년이다.

고베 항에서 출발한 ‘가사토마루(笠戸丸)’ 호에 승선한 781명은

상파울루로 이주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커피 농장에서 노동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는 브라질산 커피를

많이 수입하게 되었다. 한국에 처음 커피가 수입된 것은

1883년이며, 브라질산 커피콩은 1920년경 부산항을 통해

들어왔다. 이처럼 우리와 브라질 커피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커피 2050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
‘커피 2050년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문제로 나뉜다.

‘생산자의 빈곤’과 ‘소비자의 커피 부족’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생산자의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커피 원두 외에 부수입을

올리기 위한 대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카스카라(cascara)가 있는데, 이는 커피 원두 주위에

붙어 있는 과육이나 껍질을 말한다. 먹을 수 있지만, 지금까진

원두 채취 과정에서 버려져왔다. 생산자들은 카스카라를

활용해 새로운 상품(차나 디저트 등)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기후변화로 줄어드는 수입을 개선해보려 하고 있다. 6

한편 소비할 커피가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는 ‘새로운

산지’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기후변화가 이대로 진행되면

지금은 서늘해서 재배에 적합하지 않던 지역에서도

커피 재배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적정

재배지가 이동한다고 해도, 그 지역 사람들이 해오던

일을 그만두고 커피 농가로 전환할 것이란 보장은 없다.

따라서 커피 부족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그럼 우리는

가격이 계속 오르는 비싼 커피를 마실 수밖에 없는 것일까.
‘커피 2050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 즉, 그 배경이 되는 기후변화를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중요하다. 앞서 “우리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해 빈곤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리스크를 생산자들이

감수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 ‘생산자’들은 종종

개발도상국에 산다. 다시 말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나라에서

만든 커피 한 잔을, 기후변화의 원흉을 만들어온 우리가 맛보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한 잔의 커피는 기후불평등이란 배경 위에서

성립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커피가 비싸지는 미래를 선택할지,

지금 우리가 바뀔 것인지. 그 답은 분명하다.

は 1908 年である。神戸港から出港した「笠戸丸」に乗船し

た781人がサンパウロに移住し、彼らの多くがコーヒー農園

での労働に従事した。

このような背景によって、東アジアにはブラジ

ル産のコーヒーが多く輸入されるようになった。韓国

に初めてコーヒーが輸入されたのは 1883年であり、

ブラジル産のコーヒー豆は 1920年頃に釜山港を通じ

て入ってきた。このように、私たちとブラジルコーヒーは密

接にかかわっているのである。

「コーヒー2050 年問題」を解消するために私たちができること

「コーヒー 2050 年問題」は、大きく2 つの問題に分けられる。

「生産者の貧困」と「消費者のコーヒー不足」である。前者については、

生産者の所得を守るために、豆以外の部位から副収入を得る取り組み

が活発に行われている。代表的なのは、カスカラ (cascara)と呼ばれ

る商品でで、これは、コーヒー豆の周りに付いている果肉や果皮を指す。

いずれも食べることができるが、豆を取り出す過程で廃棄されてきた。

そのカスカラから新たな商品 (お茶やスイーツなど )を創り出すことで、

気候変動により減少する生産者の収入の向上を図ろうとしている。 6

また、コーヒー不足の解消について、「新たな産地」に期待が寄

せられている。温暖化がこのまま進むと、これまで涼しすぎて栽培に適

さなかった地域で、コーヒー栽培が始まる可能性がある。しかし、コー

ヒーの適作地域が移動したとしても、その地域で暮らす人々 が慣れた

仕事を辞めてコーヒー農家に転職するとは限らない。そのため、コ

ーヒー不足は避けられないと予想される。では、私たち

は、値上がりする高いコーヒーを飲み続けるしかない

のだろうか。

「コーヒー 2050 年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は、

問題の「本質」に向き合うしかない。つまり、その背景にある温

暖化をどのように食い止めるかが重要である。先ほど「私たち

がコーヒーを飲むことができるのは、『気候変動によって貧困に

陥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リスクを生産者が背負ってくれているから

だ」と述べた。その「生産者」たちは、往々にして開発途上国で暮らして

いる。言い換えれば、温室効果ガスの排出量が少ない国の人たちが作

った 1杯を、温暖化の元凶を作り出してきた私たちが味わっているので

ある。このように、1杯のコーヒーは、気候的不平等を背景に成立してい

ると言うことができる。コーヒーが高級品になる未来を選ぶのか、今、私

たちが変わるのか。その答えは、明らかだ。

‘커피 2050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ʮコーヒー �050೥໰୊ʯΛղܾ͢るたΊʹ͸、໰୊ͷʮຊ࣭ʯʹ かな͍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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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깜빡이기

·͹た͖Λ͢る

눈을깜빡여서

촉촉하게유지하세요.
΄Ͷ͓ͥΘ͝ ͬɷ

໥Θ२ͬ͝ ͈ Ύ͌͘ ɸ

수분 섭취하기

ਫ෼Λઁる

수분이부족하면

눈이건조해집니다.
물을충분히드세요.

ਨ෹͒සଊ͵໥͓͒מ

Ί͕͟ なるɸ

ਨΘ͝ ͩ ΐ͑ҼΈ͌ ɸ

20-20-20 기억하기

�0��0��0 ֮͑る

20분마다20초씩휴식을
취하고6미터(20피트)
떨어진곳을바라보세요.

20෹͚ ͱͮ20඲ٰΙͭ ɷ

6ϚʑρϤʟ20ώΜʑρʠ

ઉΘݜΎ͌ ɸ

손바닥 사용하기

खͷͻΒΛ͋ͯる

두손바닥을비벼서

따뜻하게만든다음

눈에갖다댑니다.
ओʹ͸ΏΘ͙ ͩ͟ ͬԶ·ɷ

໥ͱͣͩͮ ͈ͬ ͬ΅Ύ͌ ɸ

초점 바꾸기

ϐϯτΛ変͑る

가까운곳에있는물체를

응시했다가,멀리떨어진
물체로초점을옮겨봅니다.
͕ۖʹ ΈʹΘ͑ͬݜΏɷ

Ԓ͕ ʹΈʹͱύϬρΘ

ҝͬ͝ ΅Ύ͌ ɸ

눈 굴리기

໨Λಈか͢

다음화살표에따라

다양한방향으로

눈을굴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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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닉에 도움이 되는 메모장 십자말풀이ύχοΫʹޮくϝϞா ୯ޠύζϧ

메모를 해야 하는데

노트가 없나요?
당황하지 마세요!
여기 무엇이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메모장이

준비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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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ɸ͟

문제

1. ○○○30
2.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3. 생물다양성협약
4. Brazil Amazon ○○○○○
5.  브라질 뿌리 식물, 타피오카의 재료
6. 생물자원수탈
7. COP30 개최지
8. COP30 불참국
9. UN기후변화협약
10.  협력적 노력, 공동체적 작업

(아마존 원주민 용어)

WORD
PUZZLE

정답 책을 뒤집어 확인하세요. ੖կງΘཧรͬ͝ ֩೚ͬ͝ ͕ͦ ͛͊ɸ

໭େ
1. ○○○30
2. ໥ටݫ࡜นࠀ
3. ਖ਼෷ଜ༴੎ৗ໼
4. Brazil Amazon ○○○○○
5.  ϏϢαϤʹ࠙ࡇ,θύΣΤʹ྆ݧ
6. ਖ਼෷ݬࢼʹदୠ
7. COP30ֆ࠲ஊ
8. COP30සࡽՀࠀ
9. พಅ࿫ેৗ໼ަػ࿅ࠀ
ڽಆଫ࡛ڛడ౏ྔɷྔڝ  .10

ʟΛϗηϬʹઉू຺ʹݱ༼ʠ

RZCQO1CCF7BO

9UQCOGDOFEO

NCXF2NIMPLY

F10PUXIRUMÉS

CG4ATLASHM8U

3CWYTETFBAS

CBSPMUBPZA

VBDYZQYWJN

6BIOPIRACYJ

E5CASSABACN

1.  Conferenceofthe
Parties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협약당사국들이모여기후변화

대응방안과정책을논의하는자리.
ծࠀพಅ࿫ેৗ໼ఒ໼ަػ࿅ࠀ

ٛɸৗ໼ఒ໼͒ࠀि΄ΐɷަػพ

ಅ;ʹଭԝࡣΊ੐ࡣͱͪ͊ͬٛڝ

͟る৑ɸ

2.  Nationally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세계각국은
2030년까지온실가스를얼마나
감축할지5년단위로목표를세워야
한다.
΄2030ೢ͵ࠀ໥ට�ɸ֡ݫ࡜นࠀ

ͭͱԶࣥޫՉΥβΘͯʹ఑౐ݫ࡜

͟る͑ɷ5ೢ͚ͮͱ໥ටΘ઀ః͟る

ΏΒͬ͊るɸ·ٸ͙͒ͮ

3.  Conventionon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협약.1992년6월브라질
리우에서열린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생물다양성보전및자국내

생물자원의주권을확인하는국제

협약.

ਖ਼෷ଜ༴੎ৗ໼ɸ1992ೢ6݁ɷϏ

ϢαϤɻϣΣͭֆ͛࠲Βͥࠀ࿅ڢ׽

ֆീծٛͭ࠻୏͛Βͥࡊࠀৗ໼ɸ

ਖ਼෷ଜ༴੎ʹสળΊࠀಷͭʹਖ਼෷

Θ֩೚͟るΈʹɸݓͱଭ͟るऐݬࢼ

4.  “BrazilAmazonAtlas”
하인리히뵐재단이만든브라질

아마존에관한책자.
ψΝϬϣϋɻϒϤࡏ୿࡛͒੏ͥ͝Ϗ

ϢαϤɻΛϗηϬͱؑ͟る࢝ࡪɸ

5.  Cassaba

브라질뿌리식물,타피오카의재료.
아마존원주민등전통적공동체에

중요한작물.
ϏϢαϤʹ࠙ͭࡇɷθύΣΤʹ྆ݧɸ

ΛϗηϬʹઉू຺Ίస౴డڛಆଫ

ͱͮͩͬौ༾な࡛෷ɸ�

6.  Biopiracy
생물자원수탈.선진국식품·의약
기업들이아마존과같은곳의

생물학적자원을무단이용하는행위.
ਖ਼෷࡞ʹݬࢼऑɸઉ਍ࠀʹ৬ඹɻҦ

໽ඹڽؤなͯ͒ɷΛϗηϬʹΎ͌な

ஊҩʹਖ਼෷ݬࢼΘ຾ஂͭཟ༸͟る

Қɸߣ

7.Belém

COP30개최지.COP30ʹֆ࠲ஊɸ

8.  USA
COP30불참국.미국의COP
불참은사상처음이다.트럼프
행정부의파리협정탈퇴는2026년
1월에야발효되지만,미국은이미
협상테이블에서자취를감췄다.
COP30සࡽՀࠀɸρϢϬϐ੐ݓʹ

パϣڝఃཪୡ͵2026ೢ1݁ͱീ

ޫ͟る͒ɷณࠀ͵ͭ͟ͱޣ঩οʑϏ

Ϥ͑Ώ࢜Θনͥ͝ɸ

9.  UnitedNations
FrameworkConvention
onClimateChange

UN기후변화협약.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해모든온실가스의인위적인

배출을규제하기위한협약.
Զஃټพಅ࿫ેৗ໼ɸஊަػ࿅ࠀ

ԺΘ๴͖ͥ·ɷୄػ஡ʹԶࣥޫՉ

Υβ೮౐Θ҃ఃԺ͛͡る͙ͮΘ໥డ

ৗ໼ɸࡊࠀͥͮ͝

10.  Puxirum

협력적노력,공동체적작업을뜻하는
아마존원주민용어.
ΘҖຬ͟ڽಆଫ࡛ڛడ౏ྔΊྔڝ

るΛϗηϬઉू຺ʹݱ༼ɸ

R Z C Q O C C F B O

U Q C O G D O F E O

N C X F N I M P L Y

F P U X I R U M E S

C G A T L A S H M U

C W Y T E T F B A S

C B S P M U B P Z A

V B D Y Z Q Y W J N

B I O P I R A C Y J

E C A S S A B A C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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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사회가

지금보다 덜 바빠진다면,

그것만으로도 기후목표를

꽤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東アジアの社会が今より少しゆとりを持てれば、

それだけでも気候目標の達成に近づけ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하인리히 뵐 재단 동아시아 사무소

ψΝϬϣϋɻϒϤࡏ୿ౣΛαΛຼࣁॱ

kr.boell.org

우리는 1997년부터민주주의,비폭력,생태,연대의가치를중심으로활동해왔습니
다.독일베를린에본부를두고전세계에사무소를운영중입니다.재단의이름은대
표작 『카타리나블룸의잃어버린명예』와 『노동 의욕감소를위한일화(Anekdote
zur Senkung der Arbeitsmoral)』의 저자, 독일 작가 하인리히 뵐에게서 따왔
습니다. 그릇된 신념과 근면함이 만나 일어난 사회의 비극들, 근면함과 문서 집착이
만나숲을갉아먹는관료주의를반면교사삼아,약간의게으름과낮잠을권장합니다.

͵ͧͥࢯ 1997ೢҋཏɷ຺ ऐऐ ɻ٘඄๨ ɻྔΡάϦαʑɻ࿅ରΘ஡৷ͱ׃ಅ

ͬ͝ ͓΄ͥ͝ɸງ෣ ς͵ΝνɻϒϤϣϬͱ͈ΐɷ੅ց֡ஊͱຼࣁॱΘయֆͬ͝

͊΄ ɸ͟ࡏ୿໇ ʭ͵ΤθϣʑσɻϏϤʑϙʹࣣΕΒͥ໇༧ʮͮ ʭ�࿎಄Җཆʹ௼

Թͱؑ͟るҰ࿦�ʮʹ ளࣽɷςΝνʹ࡛ՅψΝϬϣϋɻϒϤͱ༚ཏ͝΄ ɸͩ͟ޞ

ͥৱೣͮۅฦ͛͒ਖ਼Ιͦࣻծʹ൲ܳɷۅฦ͛ͮॸྥ࣢஠͒ৼΘΆ͝ͶΆת

ྂऐ٘Θ൐໕ͮ͝ࢠڪ ɷঔ͝ʹଲ͗ͮ͐஦৵Θפ·ͬ͊΄ 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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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리히 ձ 재단 
기୫ COP30 

부대 행사 

ϋΠϯϦヒɾϕϧஂࡒ�
�ը�COP30ا
αΠυΠϕϯτ

그런데 이제,

열릴지 못 열릴지 아직
모릅니다.

침착하게 기다려주세요!

ͥͦ͝ɷ

ֆ͓ͭ࠲る͑ͯ͌͑͵΄ͦ෹͑ΐ΄͡Ιɸ

落ち着いてお待ち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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